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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죽음은 그렇게 빨리 극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의 조건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사실(태어나고 죽는

다)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죽음

에 대한 제일 일반적인 태도(죽음

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삶을 바

라는 욕망)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죽음이 극복되지는 않겠

지만 미뤄질 수는 있을지도 모른

다. 의학이 충분히 진보해, 인간이 

지금보다 40년, 60년, 또는 8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

은 미래에 올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변화일 것이다. 

수 세기 동안 인간의 평균 수명

은 늘어났지만 이는 질병으로 인한 

때이른 사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다. 성경에서는 80세까지 살면 장

수를 누렸다고 본다. 그런데 2000

년이 지난 지금도 80세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간주한다. 120년, 140

년, 160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

는 가능성이 열린다면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변화에 직

면하게 될 것이다.

죽음이 이렇게 늦춰지면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 우리 대

부분이 육아를 하느라 성인으로서

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이런 사실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8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여성

의 가임기간이 현재보다 두 배에서 

세 배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를 지금보다 2-3

배 더 많이 낳는다면 인구는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

어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녀를 두 명 

정도만 낳는다면 육아 기간이 성인

으로서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월등히 줄어들 것이다(지

금은 40%라면 미래에는 16% 정

도).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가

족이 차지하는 의미가 확 줄어들

까? 아니면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

부모(그리고 현조부모 등등)의 역

할이 현재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띄게 될까? 지금으로써는 이 질문

에 대한 답을 알 수는 없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늘어난 수명이 인간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

문이 제기될 수 있다. 늘어난 시간

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 은퇴 이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까? 하지만 

지금도 노후자금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은퇴 이후 지

금보다 80년을 더 살기 위해 충분

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80년을 더 일해야 한다

는 뜻일까? 하지만 지금도 은퇴만

을 기다리며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

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80년을 더 

참고 일할 수 있을까? 게다가 현재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100년 동안 같은 일을 하라고 하면 

지루함을 느낄 것이다!

아마도 사람들은 직업을 바꿀 것

이다. 한 50년 동안 어떤 직종에 종

사했으면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제 

2의 (혹은 제 3의) 커리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권태’라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그 

누가 70살이나 80살에 말단 사원으

로—초봉을 받으면서—새로운 커

리어를 시작하려고 할까? 이런 질

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없

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적응력은 실로 놀랍다. 다

양한 사회제도가 새로 생겨날 것이

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

은 예상할 수도 없는 진기한 사회

제도들이 생겨나더라도 그리 놀랍

지 않을 것이다. 평균수명이 80년 

늘어났는데 사회가 그대로이고 우

리의 삶도 지금처럼 똑같이 영위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적어도 버

리자.
<3면으로 계속>

“죽음, 늦출 수 있어도 부정할 수 없다!”
WSJ, 창간125주년 맞아 예일대 S. 케이건 교수의 “연장된 죽음” 특별기고 보도

‘용돈’의 경제학-실수 시행착오 속 
청지기 삶 배운다

2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7면

창조과학 칼럼
정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8면

인터뷰
전희수 목사(뉴욕 기쁨과영광교회)

16면

금주의 기도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

서 기자는 사람이 날 때가 있듯이 죽을 때가 있다

고 단정했지만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이 영원하십니다. 부활 생명의 주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

제나 오늘이나 영원

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아틀란틱, ‘전임사역지 빈약, 신학교육비 점증’ 보도

저스틴 바링거는 신학교 졸업자로 거의 100여개 교회들에 지원

했지만, 전임 사역자로서 청빙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목회자로

서 거의 완벽해 보이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신학교 졸업에 이미 목

회에 관한 책을 지은 저자이자 편집인으로 그리고 중국과 그리스

에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2년 동

안, 100개가 넘는 교회들에 지원을 했지만, 아직도 전임 목회 자리

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삼중직”에 일하면서, 목회와 함께 가정을 겨우 

꾸려나가고 있다. 프리랜서 편집자로, 비영리기관 스텝 그리고 연

합감리교회 파트타임 사역자로…

바링거 목사의 경우는 바로 점점 더 전임 사역자들을 줄여나가고 

있는 미국 교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많은 갓 부

임한 목회자들이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헌금을 보내줄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생계를 위한 이중직

은 이제 성직자들에게 흔한 현상이며, 교회나 신학교에서도 목회자

의 이중직에 대해 완곡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목양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현상은 시골의 작

은 교회들에서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전혀 새롭지가 않

다. 그러나 이들 역시 처음에 소명에 따라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

를 생각했을 때는 본인들이 현재처럼 이중직을 가지리라고는 상상

도 못했다. 따라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미

국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간다는 전통적인 개념마저도 붕괴시

키고 있다.

실제로, 성공회 경우 목회자들의 안수 비율보다 은퇴율이 43%나 

높고, 작년에 나온 장로교회의 공식적인 간행물에는 전임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표현될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더욱 심화돼, 미래에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사례를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직업들”을 통해 충당하

게 된다는 ‘릴리전뉴스서비스’의 미래 예측 기사까지 나오게 만들

고 있다.

풀러신학교의 커트 페드릭슨 목회학 교수는 “이중직 현상의 증가

는 이제 주류교단이나 복음주의적 교회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

다”고, 목회자의 이중직 증가를 단적으로 지적해준다. 

목회자가 목양에만 전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중직 현상

은 최근 들어 발생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한국이나 미주한인 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양산되는 반면, 교회가 이들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교

회에서 목양에 전념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직을 겸해 뛰는 목회자들이 많

다는 것이 미국교회의 현실이다. 특히 “생계형 이중직”, “삼중직”을 

해야만 빠듯한 가계를 꾸려나갈 수 있기에, 사모들 역시 목회를 통

한 교회 돌봄보다는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나서야 그나마 사

모로서 남편을 돕고 있다.

‘더 아틀란틱’(The Atlantic)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목회자

의 이중직에 대한 보도(Higher Calling, Lower Wages: The Van-

ishing of the Middle-Class Clergy: As full-time pastors become 

a thing of the past, more and more seminary grads are taking 

on secular jobs to supplement their incomes)를 통해 신학교를 

졸업한 점점 더 많은 목회 후보생들이 생계 때문에 세상 직업을 갖

는 현실을 보도했다.

미 목회자들 생계형 이중직 종사 증가

지난 7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창간 125주

년을 맞이했다. 1889년 7월 8일 창간된 월스트리트저

널은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세계 현장을 누비며 각

국의 주요 뉴스와 속보, 심층 기사를 보도해왔다. 비지

니스와 정치, 경제, 테크놀로지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다양한 소식을 통해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력

을 제공해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창간 125주년 맞아 세계적 명사들

에게 미래의 동향에 대해 물었다. 이중 창간 125주년

을 기념하기 위해 특집기사를 기고한 셸리 케이건

(Shelly Kagan)은 예일대학교 철학과 교수다. 그는 

2012년 출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큰 반

향을 불러일으켰다 케이건 교수는 과학 기슬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 연장돼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죽

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

게 불멸이라는 이상은 이뤄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이며, 오히려 연장된 삶는 인간에게 또 다른 전혀 예측

하지 못했던 변화들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측

했다(Shelly Kagan on the Future of Death When 

We Can Live Decades Longer:The Yale Professor 

Ponders Living to 160: Will a Second Brain Have 

the Memories of the First?)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늘어난 인간수명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인식

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자각하

고 하나님을 더욱 찾아가게 된다.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너무 오냐오

냐 하다가 버릇없고 감사를 모르

는 아이로 만들고 싶진 않을 것이

다. 어릴 때는 징징거리는데 그칠

지 몰라도 크면 과소비와 빚더미

에서 허우적거리는, 재정적으로 

의존적이고 무책임한 어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웰스파고 

프라이빗뱅크의 캐서린 딘 자산

관리 이사는 “어떤 부모들은 자녀

가 모든 것을 거저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 세

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음은 재정자문 및 전문가들

이 제안한 자녀를 망치지 않기 위

한 팁 몇 가지다:

1. 부모 자신의 의도부터 파악

하라

뉴저지의 사회심리학자 수전 

뉴먼은 “왜 아이에게 이렇게 베풀

고 싶어하는지?”부터 자문하라고 

말한다. 아이가 날 좋아하게 만들

려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

하는데 대한 죄책감을 만회하려

고, 내가 어릴 때 갖지 못한 것들

에 대한 보상심리로, 친구나 이웃

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등등 말이

다. 부모 자신이 어떤 동기로 그러

는지를 파악하면 습관처럼 굳어

진 행동을 버리고 다른 접근법을 

취하기가 쉽다.

일하느라 아이와 같이 있지 못

해 드는 죄책감을 만회하려한다

면 새 장난감 하나 사주는 대신,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거나 

요리를 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낸

다. 나단 던간 쉐어 세이브 스펜드

(Share Save Spend) 대표는 “선

물로 흘러가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이의 행복감

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고 강

조한다.

 
2. 돈 얘기, 피하지마라

시카고 노던트러스트자산관리

의 앤 프릴 가족교육전문가에 따

르면 부모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

수는 자녀가 지나치게 돈에 관심

을 가질까봐 아예 돈에 대한 이야

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하

지만 아이들은 일찌감치 예를 들

어 친구 집이 자기 집보다 크다는 

것을 보고 돈의 개념을 알아차린

다. 부모가 집 크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가정이 중시하는 

돈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은 중요하다. 부모가 “물질은 사

랑과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자녀에게 말해주고 부모가 

돈보다 중시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면 이같은 믿음을 뒷받침

할 수 있다.

프릴의 고객 한 명은 자녀에

게 자신이 회사동료나 친구, 이

웃들에게서 훌륭하다고 생각하

는 자질(신앙, 지성, 친절함, 유

머감각, 성실성 등)을 말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재산 

정도는 개의치 않고 이런 자질

이 없는 사람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강

조할 수 있다.”

3. 자녀를 교육시켜라

아이가 경제관념이 없어 걱정

이라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되는’ 현실 세계의 소비결

정에 관해 이야기한다. 중학생 정

도일 때부터는 가계예산을 짜는

데 아이를 참여시켜볼 수 있다. 아

이에게 실제 가계부를 열어 보이

지 않고도 경제관념을 키울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액수가 아닌 비율로 

나타낸 월 가계소비지출 항목들

을 보여주고 “어디에 몇 프로를 

책정하겠는지 아이에게 묻는다. 

어떤 항목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경

우 어떤 것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묻는다.”

하와이의 재무심리학자 브래드 

클론츠에 따르면 선불요금제는 

휴대폰 요금을 제한하고 예산안 

운영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첫 달에는 며

칠 만에 요금을 다 써버릴 가능성

이 크지만 그렇다고 바로 “요금을 

충전해주지 말고 다음 달까지 기

다리도록 한다.”

몇 번 이렇게 하다보면 아이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순간의 만족을 위

해 마구 써버리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미래의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열쇠

다.

 
4. 모범을 보여라

프릴은 “아이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부모의 일상적인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하는 

게, 더구나 내가 그럴 만한 여력이 

있어서라면 무슨 해가 될까 싶겠

지만, 아이들은 이걸 보고 물질로 

정서적 고통이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와 마

찬가지로 식당에서 팁을 주는 습

관이나 기부금을 내는 행위, 기타 

부모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베푸는지도 아이에게 돈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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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며 산다면!

지난 4월 16일, 한국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된 엄청난 인재사고가 일어난 지 벌

써 4개월이 가까워온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수

사 초점을 유병언씨에게 집중한 이유는, 그가 주

식회사 세모그룹의 창업주 겸 총수이며,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복

음침례회(구원파) 권신찬 목사의 사위이며, 구

원파의 2대 교주로 종교를 빙자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통한 이익에 눈이 멀어 불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 자신이 총수로 있는 자회사의 선

박사고로 그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국민과 유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번도 한 적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겠다는 말 한마

디 한 적도 없이 그와 그의 자녀들 모두 이곳저곳으로 도피하기에만 급급했

던 것을 볼 때 지도자라 칭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두 

자녀가 체포되었고, 유병언씨 자신도 지난 7월 22일에 비참하게 사망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비정상적으로 모았던 재산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 어느 

일간지 기사제목에는 “세상이 통곡할 때....혼자 살려 도망치다 결국 백골로”

라고 기사화 되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심이 있다. 그리고 한 평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책임, 사명을 

인식하고 살며, 죽을 때에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주를 믿는 믿

음과 깨끗하고 신실한 삶, 주님께서 인정하실 일들을 잘 감당하다 마지막 순

간을 맞이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 

그를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

이 달라져야 한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기독교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 이

때 대회를 총괄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장례식

을 거행하고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오늘 장례를 치를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각자 한 사람씩 옆방

에 가셔서 놓여있는 관속을 들여다보시고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따라 옆방으로 안내를 받게 되었다. 옆방에 들어

선 사람들은 한 사람씩 거기에 놓여 있는 관속을 들여다보고 지나갔다. 그리

고 그 관속을 들여다 본 사람마다 깜짝 놀라고는 이내 모두 숙연해졌다. 그리

고 모두 깊이 뉘우쳤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관속에 거울을 깔아두었으므로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된 까닭이었다. 누구

나 언젠가는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 장례를 지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대회 인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이 

사실을 상기한다면, 현명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낭비하진 않을 것

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 역설했다.”

어느 일간지 오피니언 란에 기자가 “관 속에 누웠을 때”란 글을 썼다. 자신

이 관 속에 들어가 누워본 경험을 말하면서 “관 속에 두 발을 넣었다. 그리고 

위를 보고 누웠다. 잠시 후 관 뚜껑이 닫혔다. 그 위로 천이 덥혔다. 눈을 떠

도 어둠, 눈을 감아도 어둠. 그런데 밖에는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들

도, 내가 아끼는 모든 물건이 바깥에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죽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죽는다는 게 바깥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안으로 가져올 

수 없구나. 관 속에 누운 나를 다시 보았다. 숨을 거두었으니 이 몸도 곧 썩게

되겠구나, 그럼 남는 것은 영혼뿐이겠구나. 한참 후 관 뚜껑이 열려 다시 밖

으로 나왔다. 아주 짧은 체험이었지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바르게 살

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더 아름답고 가

치있게 만들어갈 것이다. 주어진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매사에 감사하며 살 

것이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슴을 멍들게 했으며, 내 눈에 눈물

을 흘리게 만든 사람도 용서하며 살게 될 것이다. 작은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지도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자그마한 욕심에 사로잡혀 추

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 아집, 욕심, 무언가를 더 크게 이루기 위해 

가진 헛된 야망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면 

부끄러워 할 것도 없고, 남들에게 추한 모습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의 모습도, 목회자들의 행동, 사역도 그래야 할 것이다. 주님이 언제

라도 오라 하시면 지체없이 내가 움켜쥔 모든 것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

림치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주님께로 가야 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

들만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고,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나도 죽어 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남은 인생은 이전보다 더 다르

게 살지 않겠는가? 

‘용돈’의 경제학-실수 시행착오 속 청지기 삶 배운다
크리스천 재정전문가들, ‘자녀재정교육 빠를수록 좋다’ 제안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부모자신 의도파악, 모범보이고 때론 거절도 

받은 것 나눠주고 돌려주는 자녀로 키워야

 “친구들이 용돈을 받는다며 우리 애도 용돈 달라고 조르는데, 얼마

나 되는 돈을 어떻게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돈이 생기면 쓸데없

이 낭비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성장기 자녀에 관한 문제로서 한인 부모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은 아마도 좋은 학군으로의 이사나 좋은 학교로의 진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의 자녀 재정교육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대학학

자금 마련을 위한 칼리지펀드플랜이나 생명보험 등을 통한 재정교육

은 ‘상급코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용돈을 통한 교육은 언제나 쉽

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민생활에 바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

우는 하교이후 아이들을 보육시설이나 각종 학원 등에 거의 하루 종

일 맡기면서 ‘미안한 마음에’ 지나치게 많은 용돈을 주는 경우가 있

다. 또는 이와 대조적으로 아이들을 늘 돌보고 있는 부모는 “필요한 

것은 뭐든지 그때그때 사주는데 별도 용돈이 꼭 필요하겠느냐”고 반

문하기도 한다. 

따라서 크리스천 재정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부터, 재정적으로도 실

수와 시행착오를 통해 현명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Unspoiled Children, No Rod 

Needed: How Parents Can Be Generous Without Turning Children 

Into Entitled Little Terrors).



<1면에서 계속>

즉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 미국 경

제 침체에 따른 헌금 감소, 그리고 

학비 조달을 위한 정부 보조의 융자

들로 인해 점점 더 생활고에 시달리

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2011년에 M. Div 학위를 받은 목

회자 후보생들 중에 25% 이상이 4

만달러 이상의 학자금 융자액을 가

지고 있고, 5%는 8만달러 이상의 융

자액에 허덕거리고 있다. 그러나 정

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임 목회자

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평균 

사례는 4만3천달러(미노동청 통계)

로, 학자금 융자 상환보다는 당장 먹

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충당하기도 

버거운 형편이다. 

따라서 교단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신학교 관계자들

의 진단이다. 뉴욕의 아번신학교의 

신학교육연구센터 책임자 샤론 밀

러는 “교단들이 신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와 이로 인한 만성 부채 문제가 

얼마나 성직자로서의 헌신과 사역

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

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어떤 교단들은 신학교

를 졸업하고 교단 목회자로 사역한

다는 약속을 받고 신학교 학비를 보

장해주고 있고, 어려운 선교지나 상

황에 지원하는 신학생일 경우 학자

금 융자를 대신 상환해주는 제도적

인 장치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제한이 있기에 교단 

역시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는 

동일하다. 

한편 복음주의적 목회자들은 특

별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을 

선정해 교회를 개척하고, 일부러 세

속적인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다. 풀

러의 페드릭슨 교수는 “이러한 목회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커뮤니티

에서 직장을 가지면, 이웃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며 기도하

면서 이중직을 택하게 된다고 풀어

준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의 교

회(Love Chapel Hill)는 5명의 공동 

담임목회자들이 번갈아가며 사역

을 나누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

다. 이들은 이중직 목회라는 그리 쉽

지 않은 결단을 통해 노스캐롤라이

나 대학생들과 홈리스들을 위한 전

도와 선교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풀러신학교의 결혼과가정

연구를 맡고 있는 카메론 리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과연 목회 사역과 목

회자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다.

바로 ‘러브채플힐’ 경우 5명의 공

동 목회자들이 지역사회 선교와 전

도를 위해 이중직을 가졌지만, 사모

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하게 생

각해볼 점은 교회가 담임 목회자나 

스텝들을 위해 무엇을 보조해야 하

는가를 잊게 만들고 교회 제직들이 

과연 어떠한 근거로 목회자의 사례

를 비롯한 재정 집행을 하고 있는 지

를 먼저 반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다시 바링거 목사에게

로 돌아가 보자.

그는 연합감리교회 사역을 진정

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비영리기관

에도 감사하고 있다. 그 수입으로 인

해 홈리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의 10

만 달러에 육박하는 학자금 융자상

환을 엄두도 낼 수 없다.

“학자금 융자를 아직 갚을 수는 없

지만 나는 다른 직업을 통해 교회사

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교단들과 신학

교들에서 좀 더 합리적인 교육비용

으로 목회자 후보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이 나오기

를 기대한다!”

<2면에서 계속>

따라서 충동적으로 새 차를 사는 

대신, 차를 사기 위해 매달 어떻게 

저금을 하고 있는지 자녀에게 말해

주면 좋다.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 

부업까지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

을 것이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

든 쇼핑몰의 상품정보를 비교해 구

매하는 비교쇼핑에 아이를 참여시

켜보는 방법도 있다. 

클론츠 박사는 “할인쿠폰을 사용

하지 않을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더

라도 아이와 함께 오려놨다가 같이 

가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

한다.

 

5. ‘안돼’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

라

아이를 망치지 않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는 “안돼”라고 말하는 법

을 배우는 것이 있다. 하지만 뉴욕 

레녹스어드바이저스의 토마스 헨스

케 파트너에 따르면 결코 말처럼 쉽

지 않은 일이다.

10살짜리 아들이 240달러짜리 고

가의 축구화를 사달라고 조른다면, 

왜 다른 브랜드보다 두 배나 비싼 

그 축구화를 사야만 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상대적 가

치와 비교쇼핑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이 스스로 그 

축구화가 너무 비싸다는 결론에 이

르지 못할 경우, 이 집안에선 “예산

에 맞춰 살아야 하고 필요한 걸 사

기 위해 무한대로 돈을 쓸 순 없다”

는 점을 설명해준다. 가계예산에는 

축구화가 한 100달러 정도로 책정

돼 있으니 만약 꼭 그 축구화를 사

고 싶다면 나머지 140달러는 네가 

알아서 구해야 한다고 설명해주는 

식이다.

물론 그냥 “안돼”라고 말할 수밖

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엄

마, 아빠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뉴저지 소재 아동재무네트워크

(CFN)의 닐 고프레이 대표는 “돈 

문제에 있어서 엄마, 아빠 혹은 할

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된다. 룰을 정해 모두가 고

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

한다.

6. 스스로 벌게 하라

고프레이는 “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노력해서 버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게 

시작”이라고 말한다. 아이 나이를 

고려해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시키고 

용돈을 주거나, 좀 큰 아이라면 “대

학에 가면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

를 해서 필요한 돈을 일부 충당하도

록 하라”는 식으로 기대치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재정자

문 앤디 맥베이는 방학을 이용한 해

외여행처럼 특별한 일일 경우 자녀

도 비용을 보태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자기가 힘들게 번 돈으로 

하는 일이니만큼 재정목표와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가르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7. 받은 것을 돌려주는 사람으로 

키워라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나 단기선

교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한 교육법

이다.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 스스

로 관심 있는 일에 자원해보도록 격

려한다.

뉴먼 박사는 가족 나름의 ‘베풀기 

원칙’을 세워두는 게 좋다고 말한

다. 1년에 두 번, 생일이나 큰 명절 

전에 자녀가 자기 옷장과 장난감 상

자에서 자선단체에 줄 게 없는지 살

펴보도록 한다. 허리케인이나 토네

이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를 당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이 없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

다.

아이가 좀 컸다면 병원 어린이병

동 혹은 노숙자 쉼터 등 어디에 기

부할 것인지도 스스로 결정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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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삶이 기쁘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사람

을 일컫는 헬라어로 위를 바라

보는 존재라는 뜻이다. 하등 동

물일수록 땅 밑을 파고든다. 뱀, 

지렁이, 두더지, 쥐 등이 그 예

대. 그러나 인간은 위를 바라보

고 미래지향적으로 꿈을 꾼다. 

지하 벙커를 만드는 것은 전쟁

의 위협이나 천재지변에 대처

하기 위해서고, 땅굴을 파는 것

은 상대를 기만하고 기습 공격

을 감행하기 위해서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며 신앙적 삶의 결단

을 뜻한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

만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피조 

되었다. 유일하게 인간의 코에

만 생기를 부어 만드셨고 하나

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

서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

고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다.

동물에 비해 인간의 우월성

은 수를 셀 수없이 많다. 그러

나 가장 뛰어난 특성은 영혼

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

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동일

한 생명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

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로 된 생명이어서 영원불멸의 

가치를 지니는 데 반해, 동물의 

생명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다

가 호흡이 멎으면 그것으로 끝

나는 시한부 생명인 것이다.

동물이란 먹고 마시고 배설

하고 생식 번성하는 일차원적 

삶일 뿐 영원을 생각한다든지 

창조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

사하는 신앙적 행위나 결단이 

없다. 동물의 세계에는 교회가 

없고 영혼을 소유한 인간의 세

계에는 교회가 있다. 비록 지난 

날 지탄 받던 식인종 부족 속에

도 복음만 들어가면 교회가 들

어서고 예배를 드린다. 본래 피

지섬의 원주민들은 식인종이

었다. 그런데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95% 원주민이 그

리스도인이 되었다. 

신앙은 보람된 삶의 원천이

다. 신앙의 깊이와 보람의 덩치

는 비례한다. 어떤 신양이냐를 

따라 보람된 삶의 가치가 결정

되고, 긍정적 신앙은 행복한 삶

의 길잡이가 된다.

두 사람이 모 판매회사에 입

사해 받은 임무는 전화번호부

를 놓고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 

자기네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이었다. 한 사람은 전화번호

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울

상을 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 4년 동안 죽자살자 

공부해 회사에 취업이 됐는데 

고작 하는 일이 전화 거는 일이

었으니 기가 막혔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싱글거리며 전화를 걸

고 있었다.  

울상을 짓고 있던 사람이 그

에게 물었다. 당신은 뭐가 그

리 신바람이 나서 싱글벙글이

냐고. 그러자 그 사람은 “전화

번호 있겠다, 추운 겨울 밖에 

나가 다리 아프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월급 나오겠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

냐”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누가 성공적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신앙과 삶의 경우도 그 이치는 

똑같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

고 부정적 자세로 덤비는 사람

들은 대부분 인상부터가 편치 

않다.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도 

그렇고 태도도 일그러지기 마

련이다. 그리고 공동체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은 그 폭이 너무 

크고 심각하다.

울상을 짓고 일하는 사람과 

콧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사람

은 일의 능률에서부터 천만 가

지 차별이 일어난다. 직면한 현

실이 짜증스럽고 암울하더라

도 발전적 미래를 내다보며 콧

노래를 흥얼대고 휘파람을 불

자.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용돈’의 경제학-실수 시행착오 속 청지기 삶 배운다

미 목회자들 생계형 이중직 종사 증가

<1면에서 계속>

철학자로서 여기에서 한발 더 나

아간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생물학

과 의학이 아무리 비약적으로 발전

하더라도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이식

할 장기를—아마 전신 모두—인공

적으로 배양할 수 있게 된다고 상상

해보자. 이렇게 되면 죽음은 한층 

더 미뤄질 수 있다.

그런데 두뇌는? 아무리 건강한 

두뇌도 언젠가는 고장이 날 것이다. 

두뇌까지 고장 나면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두뇌까지 전신을 이식

받으면, 영원한 삶이 가능해지지 않

을까?

두뇌도 이식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A라는 사람의 두뇌가 노화돼

서 제 능력을 다할 수 없게 되면, 과

학자들은 A의 기억, 신념, 목표, 욕

망 전체를 컴퓨터에 업로드 한다. 

그런 다음, 이 모든 콘텐츠를 새로 

이식할 두뇌에 다운로드 한다. 두뇌

이식수술을 받고 깨어나면 A는 수

술을 받기 전과 똑같은 생각, 희망,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죽음

을 아주 많이 미룰 수 있게 됐다는 

뜻이 아닐까?

사실 이 문제는 답하기 굉장히 힘

든 질문일 수 있다. 현대 철학자들

은 한 인간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

해서는 어떤 형이상학적 전제조건

이 필요한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

이고 있다. 한 인간이 이 순간에서 

저 순간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수술대에서 일어난 사람이 병원으

로 걸어 들어간 사람과 동일인이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

에서는 수술대에서 깨어난 사람은 ‘

복제판’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신이 

수술 받기 전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슬프게도, 병원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은 수술대 위에서 사망

했다는 것이다.

낙관적인 견해에 초점을 맞춰서, 

수술대에서 깨어난 사람이 병원으

로 걸어 들어간 사람과 동일인이라

고 결론을 내려 보자. 그렇다면 죽

음은 그저 미뤄진 것을 넘어서 극복

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

식을 받고 또 이식을 받으면, 영원

히 살고 싶다던 인류의 오랜 욕망이 

마침내 실현되지 않을까?

아니, 그런 식으로 인류의 불멸이 

가능할 것 같진 않다. 언젠가 태양

이 빛을 잃으면, 인류를 포함해 지

구상의 모든 생명체도 종말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늦출 수는 있어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삶과 죽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

이며 크리스천으로서는 천국을 향

한 소망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 늦출 수 있어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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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체적으

로 역사가들은 그리고 싶은 대상

의 삶을 자신의 주관적 성향으로 

진단한다. 그것은 아무리 객관적이

라 해도 자신의 문화적 성향과 사

상적 주관을 배제할 수 없다. 고로 

우리는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어떤 

대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경우를 보

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기에 바른 역사관이란 존재할 

수 없지 싶다.  

막시미누스(Maximinus235-

238) 황제는 스물다섯 번째로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다. 그는 전임 황

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암살당하

자 부하들의 지지로 게르마니아의 

국경지대인 마인츠에서 군인 황제

로 즉위했다. 당시는 군대의 지지

가 황제로서의 중요한 관건이 되었

던 시대였다. 그런데 막시미누스는 

겨우 3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그는 트라키아(발칸반

도 남동쪽)사람으로 농민 출신이

었다. 당시는 낮은 신분이 업그레

이드되기 위해서는 군대에 나가 공

을 세우는 일밖에 없었다. 그래서 

신분의 격상을 원하는 꿈꾸는 자마

다 너나없이 군대를 지원하곤 했

다. 그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자

질 중에 하나인 괴력을 소유한 사

람이었다. 성경에 골리앗이 용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도 강한 힘의 

소유자였다. 당시 하층민이었던 그

는 전선에 시찰을 나온 막시미누스 

황제 앞에서 자신의 괴력을 보여드

리겠다고 나섰다. 흥미를 느낀 황

제는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싸워보

라고 했다. 흔히 전선은 볼거리가 

없는 곳이기에 그런 행사는 잠깐 

동안 병사들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스포츠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황제의 친위대를 연속적으로 

격파하였고 무려 24명이나 쓰러뜨

렸다. 친위대는 당시에 내로라하는 

무장들이었는데 말이다. 황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날 황제가 진을 떠나는데 막

시미누스가 달려가 황제가 타고 가

는 마차를 쫓아갔다. 그는 황제 앞

에 엎드려 자신을 장교로 써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수 킬로를 달렸는

데도 기운이 여전이 남아있었다. 

황제는 농담으로 아직도 레슬링을 

할 기운이 남았느냐고 묻자 막시미

누스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 자리

에서 친위대 7명을 순식간에 넘어

뜨리고 굵은 나무를 맨손으로 뽑아

버리는 괴력을 보였다. 그런 모습

을 눈여겨 본 황제는 감동하여 그

를 그 자리에서 장교로 임명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는 그는 2미

터가 훨씬 넘는 신장을 가졌다고 

한다. 기네스북에는 최고의 신장이 

2미터40센티라고 한다. 그런데 막

시미누스의 신장이 그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로는 괴력의 소유자로 손

색이 없었다. 골 족들은 로마인의 

작은 키를 보고 업신여겼다고 했는

데 당시로는 키가 크다는 것은 군

인으로서 큰 이점이었다.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자 폭군

의 길을 걸어갔다. 준비가 되지 않

은 황제이었고 지도자로서의 인품

과 식견도 없었다. 그는 법을 개정

하여 성직자들을 처형하였고 황제

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모든 

사람은 공개적으로 신전으로 나와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 것을 국가적

으로 공표하였다. 이 명령을 거부

하는 자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겠다고 엄명을 내렸다. 

그래서 이런 황제의 명령에 타협하

지 않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수난

을 당해야 했다.

그는 불응하는 기독교인들을 색

출하여 지도자들을 처형했고 유형

과 투옥을 일삼았다. 황제는 자신

의 임기 동안에 사형에 처하기보

다 감옥에 투옥시키는 방법을 즐

겨 사용했다. 막시미누스 황제로 

인해 당시 로마의 감독이었던 힙포

리티스와 폰티아너스(pontinanus 

230-235, 칼릭투스 카타콤베에 그

의 무덤이 발견됨)는 이탈리아의 

섬 사르데냐의 금광에 유배되어 노

예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히폴

리투스(Hippolytus218-235, 로마 

최초의 대립 감독)와 우르술라도 

순교를 당해야 했다. 이는 지도자

였으니 평신도 가운데는 굉장히 많

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비참한 종말

을 당하고 말았다. 그는 도나우 강

과 라인 강 유역의 여러 부족을 물

리치는 지도력을 보였으나 그런 자

부심 때문인지 원로원과는 불편한 

관계였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로마

의 안위는 변방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의해 달

렸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생

각으로는 원로원들이야말로 국가

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무리들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

었다. 더구나 자신은 로마의 원로

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급 출

신이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

었다. 

그는 후에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 무력을 시위하려고 이

탈리아로 진군하던 중 부하들에 의

해 피살당하고 말았다. 고로 로마

는 또 다시 혼돈의 세계로 빠져들

게 되었다. 과거 그 뛰어났던 황제

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까? 

자만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원로원

과 가까이 하면서 정치를 했더라면 

현명한 황제가 될 수도 있지 않았

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황제의 자

리만 앉으면 자신이 신이 된 것처

럼 착각하여 객기를 부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싶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

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모티프가

운데(12:1-16:4) “나를 누구라 하

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

작합니다. 이 질문은 2천년 교회역

사 가운데 계속되어온 질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의 이름은 세상과 충돌하고 있음

을 목격하게 됩니다. 

 

1.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

느냐?”(13-14)

(13)“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

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

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

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분봉

왕 헤롯 빌립2세의 지배하에 있었

던 곳이며, 디베료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하얀 대리석으

로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바칠 정

도로 황제숭배사상이 만연한 대표

적인 도시입니다. 누가 진정한 ‘로

마의 평화’(Pax Romana)를 가져다

주는가? 가이사(황제)외에는 없다

고 해야 살아남는 시기입니다. 당

시 로마의 평화는 로마제국의 지배

계급들에게는 세속적으로 태평성

대였지만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 받는 제국주의 체제였습니다. 

위장된 평화놀음에 광분하고 있

는 인류역사를 향해  진정한 평화

의 시대는 누가 열 것인가를 역설

적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마4:17)를 외치던 예수

에게서, 외롭고 쓸쓸한 광야에서 

지내면서 부패한 종교인들과 정치

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를 외쳤

던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예수

는 어쩌면 세속권력과 지배자들에 

의해 억압받던 민중들의 대리 만족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 남

미에서는 예수를 민중의 혁명자로 

둔갑시켜 정치적 해방 신학의 주인

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야?: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물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각색질병과 귀

신을 쫓아내셨던 예수의 기적들

을 보면서,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

리야의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날에도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속적

인 성공과 건강과 부의 증진에 목

말라 하는 현대인들은 제2의 엘리

야를 기대하고 있기에, 능력종교

(power religion)로 붐을 일으키더

니, 다른 한편으로 제2, 제3의 조엘 

오스틴(Joel Osteen)은 긍정의 힘

으로 위장된 복음을 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평화를 잃

어버린 예루살렘의 장래를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을 보고 민족과 국가

의 장래를 보고 피 끓는 눈물을 흘

렸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국수주의나 민족정신으로 

왜곡, 축소시키는 일들이 역사 속

에서도 자행되었습니다. 십자군 전

쟁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처들

이 오늘날 이슬람과의 종교전쟁으

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의 하나?: 산상보훈을 

비롯해서 성경을 권위 있게 풀어헤

쳐 설명해주시는 예수에게서 위대

한 선지자나 랍비를 연상했을 것입

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자체의 권위

보다 이상하리만큼 마케팅전략이

나 프로그램에 마치 목숨이라도 거

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는 여전히 현대 교회 안

에서 예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

냐?”(15-16)

(15)“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

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주’(the Lord)이십니다. 

‘주’는 구약시대 여호와(야훼) 하

나님의 이름을 대신한 용어입니다. 

곧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

셨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

신 분이십니다(요1:1-3).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행위 언약을 맺으셨으며(창

3:3), 언약에 실패한 인간을 구속

(Redemption)하시기 위해 친히 자

기의 피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의

의 옷을 입혀주실(창3:15,21) 은혜 

언약의 성취자(요19:30)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는 구속(Redemption)과  새로

운 창조(New Creation)가 일어납

니다(고후5:17). 주의 이름을 부르

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엡4:24)으

로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the Christ)이

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기름부음을 

받으신 메시야이십니다(사11:2-4; 

42:1-2; 61:1-3). 이 사실은 예수

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하

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마

3:16-17).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며 아름다운 덕(

구속의 복음)을 선전하도록 부름 

받은 자입니다(벧전2:9).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리 천사와 같이 고상한 인품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

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갈1:8). 우

리가 전할 유일한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

들’(the Son of the living God)입

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친

히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

은 ‘인자’(:13, the Son of Man, 단

7:13-14)로 보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그대로 

품고 있듯이, 예수는 하나님과 동

일한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히1:2-3). 그

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

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요1서

2:22; 4:2-3; 요2서1:7). 오늘날에

도 그리스도의 양성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의 현관문을 두

드리고 있습니다. 
<9면으로 계속>

“나를 누구라 하느냐?”

푸/ 른/ 초/ 장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마16:13-20)

목양칼럼 

기독교 박해자(7)-막시미누스 황제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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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최근에 새 비즈니스를 맡아 세탁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

나님이 주신 사업을 성경적으로 잘 운영하고 싶은데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성경적인 비즈니스의 원리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우스베이의 김 집사

A: 주님은 영적인 문제 뿐 아니라 성도들의 비즈니스에도 관심을 가지

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의 사업현장까지 찾아오

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 베드로의 텅빈 그물에 고기를 몰아넣으셨

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후9:10의 말씀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생활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심는 씨앗을 주셔서 선한 일에도 크

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몇 가지 비즈니스의 성경적인 경영을 소개합

니다. 

1. 인간 존중의 경영-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마16:26). 요

즘 비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기업들, 특히 탁월성을 추구하는 많은 기업들

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인간존중의 경영”입니다. IBM과 럭키금성 같

은 경우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존중“ 이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

습니다. “종업원 만족 없는 고객 만족 없다” 그래서 종업원부터 만족시키

고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결의들이 모두가 인간존중의 경영을 나타

내고 있습니다.

홀리데이인의 창설자인 켐몬즈 윌슨이라는 사람은 1956년에 홀리데이

인을 만들면서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강령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고 인식하는 기독교의 원리 특히 이웃사랑의 

정신에서 기업을 세우고 사업을 하기로 한다. 4개의 모텔에서 출발한 홀

리데이인은 16년 만에 2천개에 달하는 모텔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5

만 명의 종업원들이 매일 25만명의 고객들을 모텔에 들이는 놀라운 성장

을 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의 주인 되심(Lordship)-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셨다는 것은 내

가 가진 모든 것, 예를 들면 나의 재물, 시간,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 것

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경영

하는 기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는 기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방선기 목사님이 이랜드의 예를 들면서 박성수 사장과 어떤 문제를 가

지고 상의할 때 박사장이 그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

회장님에게 한번 여쭈어보겠다고 하는 애기를 간혹 한답니다. 하 회장님

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

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Lordship)의 개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을 후원자로 모시는 것

입니다.

3. 청지기 정신(Stewardship)-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

신 후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

조물들을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그런 점에

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

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건강, 시간, 물질 등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

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이의 양육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들은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번 돈,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소유물

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업하라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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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그렇지 않아도 뉴스에 넘쳐나던 

재앙의 리스트에 또 하나의 재앙

이 온 세계의 매스컴을 채우고 있

다. 24시간 계속 보도되는 것이 에

볼라 재앙이다. 지난주에는 몇 년

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비행기 

참사가 계속하여서 터지더니 이제

는 무서운 에볼라 바이러스(EVD)

로 아프리카는 마비상태이다. 전 

세계는 초긴장 가운데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물론 한 질병에 대한 공포는 이

번이 처음이 아니다. 타임 매가진

에 따르면 지난 2009년도에 일

어난 돼지독감 H1N1 대폭발로 

284,500명이 사람들이 죽었다. 전

문가들은 사실 훨씬 더 많은 58

만명 가깝게 죽었을 것이라고 본

다. 그 후에도 SARS, Asian flu 등 

새로운 이름을 갖는 새로운 독감

이 매해 출몰하면서 세계를 공포

에 빠지게 했다. H5N1 조류 독감

도 세계 180개국을 휩쓸면서 온 세

계가 공포에 빠졌었다. 

에볼라는 그전에는 에볼라 출혈

로 알려졌었다. 에볼라 바이러스

의 무서운 것은 치사율이 90%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금 아프리카

에서 일어나는 에볼라 재앙의 치

사율은 60% 수준이라고 한다. 현

재에는 열대 밀림지역 중에서 서

아프리카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

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야생동물로

부터 전염이 되고, 또한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지는 무서운 병이다. 

에볼라는 특별히 과일을 먹는 박

쥐가 보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염 경로를 통해서 무섭게 퍼지

고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바이

러스에 대한 아무런 치료법이 없

다. 백신도 없다. 

치료제 개발이 안 되는 한 가

지 이유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워

낙 위험해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다 시험접시에서는 배양이 어렵다

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과 보안 장

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극소수의 

연구실에서만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적이

고 매우 희귀하기에 출현을 예측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실험할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물론 지금은 걷잡

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반

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는 사람은 말라리아 등에 의한 

사망자 수에 비하면 적다. 현재 에

볼라 바이러스 연구자금은 대부분 

이 바이러스가 생물을 이용한 테

러를 우려하는 정부들이 지원하고 

있다.

에볼라는 1976년에 처음으로 수

단과 자이르(현재 콩고) 두 군데에

서 거의 동시에 발병했었는데 지

금은 5종류의 바이러스가 분류되

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세

계적인 공포를 일으켰던 SARS 등

의 조류 독감과는 달리 공기로 전

염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잠복기가 2-12일이지만 최고로 

25일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

문에 전염의 세계적 확산 위험성

을 결단코 무시할 수 없다. 잠복기 

7-9일째에는 두통, 피로감, 열, 근

육통으로 시작하는데, 12일째에는 

의식을 잃고, 경련, 장기출혈, 마침

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역설적으

로 설사와 구토는 회복을 돕는다

고 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발병이 되고 있는데 이

번에는 이 규모가 여전과는 비교

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립된 마을에서 발병

하였는데 이번에는 여러 나라에 

걸쳐서 확산되면서 국경들을 폐쇄

하기 때문에 전 아프리카가 마비

된 지경에 이르렀다. 나이베리아의 

에볼라 사명자의 숫자도 가속도를 

붙어서 하루 전에 826명이었는데 

이제는 900명을 육박하고 또한 2

차 감염자도 발생하게 되었다. 더

구나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문가이

었던 시에라리온의 세이크 우마르 

칸 박사도 이 바이러스에 생명을 

잃으면서 그 충격은 가중되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나갔다가 감염된 사람들이 미국에 

돌아오는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

이 불붙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에볼라 테러설, 에볼라 음모설 등

이 난무할 정도로 혼돈스러워하고 

있다. 치유 방법도 없으면서 환자

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

려가 높아지고 있다. 

1996년에 제작된 Tom Clancy의 

소설 ‘Executive Orders’라는 소설

에서는 중동의 이슬람 테러범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폭탄을 제조하여 

미국을 공격한다는 내용이다. 재

미있는 것은CNN보도는 한 소년

이 에볼라에 감염되었다가 회복이 

되었는데 질병관리 전문가들은 회

복된 그 소년의 피를 통해서 백신

을 계발하자는 제안을 한다는 것

이다.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

은 일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그치

지 않는다. 1928년 의학계는 페니

실린의 발견으로 항생제를 계발하

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은총을 

입었다. 그 외에도 많은 항생제들

이 나왔지만 슈퍼 박테리아는 이

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무

서운 병균이다. 

2010년 일본에 슈퍼박테리아 감

염에 9명이 죽는 사건으로 일본이 

뒤집어졌다. 2013년 한국질병관리

본부는 200여개의 의료 기관을 점

검한 결과 13개 병원에서 신종 슈

퍼 박테리아 감염환자 63명을 발

견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소동이 

일어났었다. 슈퍼 박테리아는 병원

을 통해서 감염이 자주 발생한다. 

상처난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서 

또한 항생제를 남용하여서 내성이 

생긴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물론 

국경을 넘어서 발병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의료관광의 유통과정을 통

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물론 전문가들은 슈퍼 박테리아

가 ‘super’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다. 여러 종류의 슈퍼박테리아들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만 신종플루 

대란과 같은 전염성은 없다고 한

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성경은 이러한 재앙에 대하여 무

엇이라 말씀하는가? 성경은 인간

사와 관계된 질병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다. 출애굽 시대에 애

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다섯째 재

앙은 애굽 사람들의 생축의 죽음

이었다. 생축 즉 말과 나귀와 약대

와 우양에 내린 심한 악질이었다(

출9:3). 여섯째 재앙은 사람과 짐

승에게 독종이 발하였다(출9:10). 

이 경우는 사람과 짐승이 함께 고

통을 당하였다. 우리가 SARS나 에

볼라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은 

짐승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고, 또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기 때

문이다. 더구나 에볼라와 같은 신

종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변형되

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심각하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오

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함

으로 오는 대규모의 전염병의 발

발 가능성이 아주 낮았던 시대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처

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세의 

오경에는 격리법Quarantine을 명

령했다. 사람들은 격리법의 이유와 

그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세의 수많은 역병들이 

창궐할 때에 성경에서 깨달아 사

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

대에도 전염병의 확산 방지의 최

선의 방법은 격리이다. 

성경에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질

병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있다. 사

람들의 4분의 1에 미치는 무서운 

사망(계6:8), 온역(겔14:21), 난리

와 소란의 소문(막13:8, 눅21:9) 

등이 예언되어져 있다. 그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재난은 많이 언급

되어있다.  

과거의 역병은 지역적인 파괴로 

끝났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

대이다.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사

는 지구촌 시대의 우리는 좋은 것

도 물론 나쁜 것도 함께 세계적으

로 공유하게 된다. 과거의 교통이 

불편해서 떨어져 살던 시대에 상

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다니엘

서에서 나타난 데로 말세에 왕래가 

빨라지는 징조에서 보듯이 교통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왕

래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격리

법도 더욱 더 힘들어지는 시대이

다. 질병은 인간을 파괴하는 또 하

나의 공적이다. 그래서 주님은 천

국에는 질병도 없다고 하셨다. 

우리의 시대는 성경에 나타난 말

세의 징조들 중에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친히 목도되고 있는 시대

이다. 진실로 아프리카 전역과 세

계로 확장되는 에볼라 재앙의 폭

풍이 잠잠해지고, 잘 극복되고, 어

려움 없이 지나가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에볼라 재앙과 같은 이야

기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

록 우리가 자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에볼라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더욱 더 가까웠음을 알려

주는 또 하나의 시계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오

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신앙

생활하자.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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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미하원, 오바마 제소 결의안 통과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

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을 권한 남용을 사유로 제

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

과시켰다. 

미 하원은 30일 본회의

를 열어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

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민주

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사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에

게 부여하는 게 골자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

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해

당 조항은 내년부터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막

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

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바마 대통

령은 지난 2월 임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

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것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닌 헌법 수호의 문제”라며 “어

떤 법을 실행하고 어떤 법을 바꿀지 대통령이 선택하

도록 놔둘 것이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오바마 대통령 제소 계획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곡예’(political stunt)

에 불과하며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 위한 전조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공화당에 밀리면서 결

의안이 통과됐다.

공화당은 구체적인 소송 절차에 대한 일정표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실제 오바마 대통령을 제

소하더라도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에 개입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만큼 소송이 성립하려면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더라

도 사법 시스템을 모두 거치려면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결론이 

날지 불분명하다. 

중국, ‘종교제한국’ 비판에 “내정간섭 말라” 경고

중국은 미국이 최근 북한, 

중국 등을 ‘종교자유 특별우

려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정치적 편견을 버리고 종교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외교부 홈페

이지에 게재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자료를 통해 중

국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미 미국에 엄정하게 항

의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국정부는 법에 따라 공민들의 종교신앙의 자

유를 보장하고 있고 중국인민은 법에 따라 종교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며 “우리는 미국이 객관적 사실을 무시

하고 그러한 보고서를 발간해 중국의 종교정책을 왜

곡·공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2013 국제 종교

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

한을 비롯해 미얀마, 이란,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

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

로 지정했다.

하마스 설립자 아들 하마스 비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

스의 설립자 아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때문에 팔레스타

인 가자지구에서 무고한 사

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

판했다. 하마스 설립자 중 한 

사람인 세이크 하산 유세프

의 아들인 모삽 하산 유세프(36)는 최근 CNN과의 인

터뷰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미국뿐 아니라 팔레

스타인,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을 잃는 것을 전혀 개의

치 않는다”며 “이념을 위해 죽는 것을 일종의 예배의

식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는 공존이나 협상 없이 점령과 정복만

을 추구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붕괴시키

고 나아가 모든 문명의 폐허 위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

한다는 최종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의 무자비함도 폭로했다. 그는 “하마스는 ‘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는 이념을 5세 아이들에게도 주입시

키고 있다”며 “나도 그랬지만 이 이념에 반기를 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자지

구의 아이들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안타

까움을 표했다. 

유세프는 5세부터 하마스 무장대원 교육을 받으며 

자라다 하마스의 극단주의에 환멸을 갖게 됐다. 1999

년 영국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 교리를 접한 뒤 ‘원수

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감명받아 2005년 비밀리에 

세례를 받고 기독인으로 거듭났다. 하마스로부터 살

해 협박을 받는 등 고초를 겪다가 2007년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다. 2010년에는 하마스를 고발하는 ‘

하마스의 아들’을 출간했다. 

미 항소법원“9·11 십자가 전시 문제없어”

미국 뉴욕 순회항소법

원은 지난 28일 9·11테러

로 무너진 뉴욕 월드트레

이드센터에서 발견된 십

자가 모양 철재가 9·11박

물관에 전시되는 것을 막

아 달라며 무신론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 십자가 모양 철재는 ‘그라운드제로의 십자가(The 

Cross at Ground Zero)’로 불리며 많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라운드제로의 십자가를 

전시하는 목적은 9·11테러의 역사를 상기하는 데 있

기 때문에 (종교적이라기보다) 세상적인 것”이라면

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 아니라 모든 사

람을 위한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고 밝혔다. 

9·11테러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처음 발견한 철공

노동자 프랭크 실레치(60)는 승소 판결에 기쁨의 눈

물을 흘렸다. 실레치는 십자가가 폐기되지 않고 전시

될 수 있도록 시의 허가를 이끌어냈다. 그는 데일리뉴

스와의 인터뷰에서 “믿음이 무신론자들을 이겼다. 기

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무신론자협회 AA(American-Atheists)는 지난해 “연

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박물관이 종교적 상징물을 전

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박물관과 관련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A의 한 회원은 “정신

적 스트레스로 두통과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는 황당

한 주장까지 펼쳤다. 

“WeAreN” 박해 속에 핀 아름다운 연대

트위터 아이디 ‘sister-

mclark’는 28일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

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자

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

여.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는 시편 

29편 일부를 올리며 해시태그 ‘#WeAreN’를 달았다. 

N은 기독교인을 뜻하는 아랍어 ‘나스라니(Nasrani)’

의 첫 글자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라고 선언함

으로써 박해받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에게 응원의 메

시지를 보낸 것이다. 

아이디 ‘sabrinadenicola’는 영어 알파벳 U와 비슷

한 아랍문자 N을 손등에 적은 모습을 자기소개 사진

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이라크 모술의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한다”고 적었다.

세계 네티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받는 이라크 기독교인을 지지하는 온라인 연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는 지난 19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

국가(IS, 옛 ISIL)’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기

독교인의 집 벽에 아랍문자 N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

혔다. 기독교인만 골라 테러를 벌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접한 날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 그들과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를 담아 게시글 

말미에 ‘#WeAreN’을 적거나 아랍문자 N이 포함된 

사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모술뿐 아니라 이라크 전

체와 시리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

의 안전도 기원했다. 또 이들 지역의 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24,000

명의 데오

리인들은 

인도 동북

부를 흐르

는 브라마

푸트라 강

을 따라 

주변에 거

주한다. 그

들은 주로 아쌈주, 나갈란드주, 아

루나찰 프라데시주에 살고 있다. 

데오리인들은 티벳-버마 언어군

에 속하는 데오리어를 사용한다. 

데오리인들은 추티야(Chutiya) 

민족 집단 네 분파 중 하나이며, 동

부 보도-가로(Bodo-Garo)족과도 

관련이 있다. 미얀마와 티벳을 지

나 인도에 와서 가로와 카차르 고

지에 정착한 몽고인들은 보도인들

을 괴롭혔다고 한다. 그 후에 보도

인들은 많은 씨족 단위로 나뉘어졌

으며, 각기 다른 집단의 이름을 갖

게 됏고 그 중의 하나가 데오리다. 

데오리인들은 보기 드물게 종족

의 동질성을 유지해왔다. 그들은 

다른 종족에 비해 외모가 몽고인을 

많이 닮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보

도 부족과의 인종적 혼합이나 다른 

종족과의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낙천적이

고 쾌활하며 자유를 사랑하는 사나

운 전사들이다. 

삶의 모습

데오리 지방의 산업발달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은 인도 동부지역

이 나머지 인도 땅과 어느 정도 격

리돼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또

한 운송체제가 열악하고 작은 지역

시장만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데

오리인들은 생존을 위한 활동이 농

업에 제한돼있다. 관개시설을 갖춘 

논에서 벼를 키우는 것이 이상적

이기는 하지만 화전법(slash and 

burn)을 사용해 이동하면서 경작

을 한다. 들판을 불태운 후 재속에 

씨를 뿌리고 일이년 동안 농작물을 

수확하며, 그 후에 다른 새로운 지

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결과적으로 산허리에 자연적인 열

대상록의 숲으로 이루어진 초목은 

상당한 지역이 파괴됐고 대나무 넝

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데오리인들은 강둑을 따라 드문

드문 마을을 이훠 살고 있다. 집은 

강에 접해 있고 이엉지붕에 대나무

로 만들어져 있다. 건물은 나무나 

대나무 기둥을 이용해 땅에서 4-6

피트 떨어져 있어 집 아래 공간은 

염소, 돼지, 닭을 키우기 위한 공간

이 된다. 데오리인들은 위생개념이 

부족하다. 

데오리인들의 사회적 특징 중 

하나는 대가족 전체가 한 지붕아

래 사는 것이다. 그들은 가족수가 

늘어감에 따라 집을 확장하며, 간

혹 100명 이상이 한 집에 살기까

지 한다. 이들 대부분은 모두 동족

결혼을 하는데, 이러한 관습을 통

해서 독창적인 문화를 유지해왔다. 

신랑은 신부의 가족에게 전통적으

로 치루는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는

데, 만약 그가 가난하다면 일정 기

간 동안 처가집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한다. 

데오리 혈통은 부계를 따라 전해

진다. 아들들은 상속재산을 균등하

게 나눠 갖지만 딸은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 데오리의 사회구조는 

마을의 평의회 아래 조직되며 평의

회의 구성원들은 높은 도덕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신앙

과거에 데오리인들은 추티야의 

사제들이었다. 근래까지도 그들은 

개종을 적대시하며 그들의 언어를 

고집하고 돼지와 닭을 제물로 ‘대

모여신’(mother goddesses)을 달

래는 등 그들이 본래 가졌던 종교

를 계속 유지한다. 

오늘날 불교도도 있고 고대의 종

교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도 있기는 하나 데오리인들은 주로 

힌두교도다. 현재 사제 계층은 전

혀 없다. 그래서 종교적 의식은 지

금까지도 보통 데오리(deoris)라고 

불리는 마을의 장로에 의해 행해진

다. 힌두교 전체에서 숭배되는 신

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과 자연의 

신들을 숭배한다. 그들은 땅, 하늘, 

공기, 불의 신을 강조한다. 지역의 

사당은 없으며 가족과 마을의 신은 

따로 개별적으로 숭배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데오리 가운데 사역하는 선

교사는 없으며 그들의 언어로는 말

씀 한 구절도 번역되지 않았다. 그

들에게 헌신적인 기독교 사역자가 

필요하다. 창조자보다는 창조물을 

숭배하는 속박으로부터 데오리인

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보기 위한 

첫걸음은 기도일 것이다. 

인도의 데오리(Deori) 

www.ch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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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퍼 연구가 룰만(J. C. Rul-

lmann)은 그의 아브라함 카이

퍼 전기에서 카이퍼를 ‘사회개혁

자’(Sociale Hervorminger)이라

고 불렀다. 사실 카이퍼가 기독

교 정치가로 나서면서 그의 지지

들은 처음부터 가난한 보통 사람

인 ‘Kleine Luyden’이었고, 자신이 

쓴 “사회개혁자”, “그리스도와 사

회적 필요”, “기독교와 사회문제”, 

“육체노동” 등 노동자들의 문제 해

결을 위한 관심을 남다르게 표현

하였다. 

그는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칼

빈주의적 시각에서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기 위

해서 첫 번 투쟁이 이른바 기독교 

교육(Christelijk Onderwijs)을 바

로 세우기 위한 대투쟁에 돌입했

다. 그러면서 사회적(Maatschap-

pelijk)이고 정치적 개혁에 더 깊

이 들어가게 되었다. 즉 노동자의 

권익문제, 임금문제 등 실제적인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을 모색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법을 고치는 것이었

고, 그러기 위해서 그가 당수로 있

는 반혁명당의 정당 정책을 확실

히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의 계획”(Ons Program)이

란 커다란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

는 반혁명당의 정치원리와 실행방

법 등이 자세히 쓰여 있다. 

그런데 카이퍼는 그의 만년에 

이 책을 더욱 확장시켜 “반혁명 정

치학”(Antirevolutionaire Staat-

kunde)이라 하여 전에 발표했던 

정당정책에 주해를 했다. 여기에

는 1권이 원리, 2권은 실천으로 되

어있는데, 특히 카이퍼 사회개혁 

및 사회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카이퍼에게 있어서 정치란 교육

의 문제이며, 사회의 문제이며, 그

것은 또한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

으며 신학과 신앙의 문제라도 분

리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카이퍼

가 1880년에 자유대학교 개교식

과 총장 취임식 때 발표했던 영

역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사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삶의 전 

영역에 두루 미친다는 사상위에 

섰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신학의 

개혁자, 교육의 개혁자 이지만 또

한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들

이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변화되

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 작업을 위해서 첫

째는 의회에서 투쟁을 했고 지지

자들을 규합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헤라우트’와 ‘스텐다드’를 그

의 입처럼 사용했다. 스텐다드 즉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란 말인데 

카이퍼는 스텐다드지에서 50년간

을 사설을 써내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

해 나갔다. 

그는 무조건 노동자를 옹호하거

나 노동자들에 혜택을 준다는 개

념보다는 정치의 중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법과 원칙 하

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 경제적 유

익이 돌아가고 억울한 일이 없도

록 하는데 있었다. 그 원리는 언제

나 칼빈주의적 원리를 따라서(Om 

de Beginselen van het Calvin-

ism)해야 할 것을 말했다. 또 그와 

같은 칼빈주의 원리를 가지고 노

동법을 만들고 사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의 심중에는 정치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

정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과 원칙이 되는 정치를 희망

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국민

의 생사가 걸린 경제 문제나 노동 

문제도, 제도적 법적 장치를 통해

서 개선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이퍼에게 있어서는 

자유 방임주의적 사상이나 신흥 

기업가들의 탐욕으로 억울하게 피

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한

다고 생각했다. 

카이퍼는 그 시대의 선구자라

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카이퍼는 그

가 속한 반혁명당의 동지로 부터

도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카이퍼가 원하는 사회

개혁은 좀 더 깊이 보면 정치가들

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었다. 그러

니 사회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고 해도, 법률을 고치거나 제도적

으로 새롭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는 굉장히 미온적인 사람들이 대

부분이었다. 

카이퍼는 국회에서 정치를 하기 

훨씬 전에도, 목사로서 항상 복음

이 지니는 사회적 의무를 역설했

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헤라

우트지나 스텐다드지의 논설을 통

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

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난 받

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카이퍼는 이론가나 공상가가 아니

라 그는 실천가로서 기어이 뜻을 

정하고 이루는 사람이었다. 카이

퍼는 사회복음(Social Gospel)주

의자가 아니라 본래 복음이 지니

는 사회적 의미를 기독교인의 양

심에 호소했다.
<다음호에 계속>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총신대명예교수

카이퍼의 사회 개혁의 관심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고 주장

사회복음주의 아닌 복음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기독교인 양심에 호소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43)

교회에 따라 음악목회의 현장은 

다양합니다. 아직 찬양대가 구성되

지 않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도 

있고 더러는 담임 목회자의 취향이

나 철학에 따라 찬양대를 의도적으

로 세우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찬양

대를 구성하고 예배에 투입하는 것

은 물론 교회력에 따라 성탄절, 부

활절, 감사절 등 절기마다 찬양대

를 통해 절기음악으로 특별한 시리

즈 음악프로그램을 갖기도 합니다. 

부언하자면 기독교를 세상 속에 알

리고 또한 기존 성도들에게 정서적

으로 문화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와 같

은 절기 음악프로그램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교회음악 프로그

램을 할 때는 평소 예배와는 달리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협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들

은 오케스트라를 육성하여 주일예

배와 특별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

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

는 교회 영상담당자들이 오직 피아

노 반주만으로 노래하는 찬양대 찬

양도 정확하게 영상을 잡지 못하는

데 이렇게 다양한 악기가 협연하는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영상으로 담

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지휘자는 Full Score(전체 악보)

를 보고 지휘합니다. 그 많은 악기

들이 언제 쉬었다 언제 나오는지를 

악보를 통해 다 알고 지휘를 합니

다. 그러니까 연주자가 쉬고 있다

가 연주를 시작하려고 할 때 지휘

자를 바라보고 지휘자의 큐에 맞추

어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 때 지휘

자는 한 박자 전을 지휘합니다. 그

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곧바로 정확

한 박자에 맞추어 연주를 시작합니

다. 바로 이것이 지휘 예술이지요. 

청중(성도)도 지휘자의 지휘에 따

라 다양한 음색과 다양한 음악적인 

표현과 감정적인 표현까지 함께 느

끼고 즐기면서 음악을 감상합니다. 

더구나 찬양대원들은 물론 오케스

트라 단원들만이 아니라 청중까지

도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절정에 달

하는 음악과 더불어 신앙심을 끌어

내야하는 심오하고도 난해한 것이 

바로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그 음악을 통솔함에 있어 그 음

악의 템포와 정확한 박자입니다. 즉 

한 박자 전을 지휘해야만이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피아

노와 오르간 그리고 찬양대까지 모

두가 정확한 박자에 맞추어 지저분

하지 않고 명료하게 찬양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

나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

상을 담당하신 디렉터입니다. 영상

PD는 무대에서 지휘하고 있는 지

휘자 못지않게 Full Score를 다 읽

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

한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배

치를 파악하고 카메라를 미리 미리 

돌려 쉬고 있던 특수한 악기(목관

악기나 금관악기 또는 타악기 등)

가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 바로 한 

박자 전에 그 악기와 연주자를 크

로즈업하여 영상에 담는다면 이 또

한 바로 예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

니까? 

영상 담당자는 무대에서 지휘하

고 있는 지휘자와 똑같이 카메라맨

에게 한 박자 전에 큐를 주어야 합

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먼저 어떤 

카메라를 미리 움직여 준비를 시켜

야 되겠지요.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

의 음악이 발달한 나라들의 음악프

로그램 영상들을 보면 한 치의 실

수도 없이 아주 명료하게 지휘자가 

한 박자 전을 지휘하듯이 영상에 

담아내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것

은 바로 한 사람 영상을 총 책임지

고 있는 음악PD의 능력입니다. 저

는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물론 그

렇게 수도 없이 많은 한국의 TV방

송 음악PD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와 같이 음악을 영상으로 명료하게 

담아내는 예술가를 보지 못했습니

다. 

한편 세속음악을 다루는 음악PD

들 중에는 뛰어난 감각으로 밴드

와 노래하는 가수 그리고 보컬 그

룹들의 음악을 영상으로 잘 잡아내

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명확하

게 한 박자 전을 잡아내는 능력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속

음악은 오케스트레이션이 악보로 

표기된 악보가 없이 연주되기 때문

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음악PD들

은 악보 없는 밴드음악도 잘 잡아

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직은 전

문성이 떨어진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영상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도전하기

를 권하고 싶습니다. 음악을 공부

하면 됩니다. 반드시 학교를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음악목회

를 담당하고 있는 음악목사나 지휘

자들의 도움을 받아 Score Read-

ing을 공부하면 됩니다. 조금만 노

력해도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

예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영

상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적

으로도 지원해주고 음악목사나 지

휘자들도 보다 낳은 음악목회를 위

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훌륭한 영

상목회자를 키워내는 아름다운 역

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앙망해봅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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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

광야에서 양칠 때 부름 받는 모세에게 선 곳 거룩한 땅에서 신 벗기

를 명하십니다. 동행을 약속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강하게 종교성을 띤 사람들일지라도 형식은 있

을지언정 편안할 땐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익

숙한 환경 가운데 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서 안주하여 속화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편해진 환경을 뒤흔

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함께 가자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동행으로의 

초청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올 땐 70명이던 이스라엘이 400여년이 지난 후엔 거

의 2백만 명이 넘는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나라 운영으로 오랜 기근을 넘긴 은혜로 초기에야 손님대접이었지만 

요셉도 바로도 죽고 세월이 지나 받은 은혜보다는 군식구가 너무 많아

져 위협적인 집단이 되니 저들을 꼼작 못하도록 노예로 전락시키고 심

히 구박하는 통에 저들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유모가 된 친 어

머니 요게벳의 품안에서 자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셨습

니다. 이집트에서 왕녀의 수양아들이 되는 바람에 왕자의 신분으로 세

상적으로 최고의 지도자 되는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저들의 하

나님은 이름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맛을 본지 오래고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문화, 종교, 애굽의 삶의 스타일 정서가 

오히려 뼈 속까지 배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민족답게 환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

저 리더로 세운 모세를 하나님의 대표답게 세우시려는 첫 단추가 모세

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모

든 것들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자기 신을 벗고 거룩한 주님의 땅을 맨 

말로 디디고 그 때부터 함께 일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선포입

니다. 양 치던 지팡이로 기적을 베푸시며 정녕 함께 하실 보증과 더불

어 막중한 노예 해방의 막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왕자의 지위를 벗은 

무명의 양치기 광야생활에서 자존감은 밑바닥을 칩니다. 제가 감히 그

런 큰 일을 어떻게 해요? 게다가 저는 어눌해서 말도 못해요 등등 모세

를 선택한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태를 잘 아시기에 차근차근 만나는 사

건들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고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 분이 보시기에 준비되신 듯 싶으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나는 아

닌데요, 멀었다고 손을 저어도 40년의 외적인 인간적 재능 자질 훈련

이 40년의 겸손한 속사람 훈련 후에 급격히 모세를 사명을 감당하도

록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부르실 때 신을 벗어야하는데... 우

리가 신고 있는 신이 내놓을만한 것도 없건만 세상적으로 몸에 밴 것

이 많아서 털어 내버릴 쓰레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관과 능

력을 의지하는 세상적 가치관의 눈으론 절대 자신 없는 자신을 내세우

며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는 모세가 내 자신의 모습이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네 손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고 함께 가

자”고 부르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주께서 인정해주시고 부르시는 것이니… 부르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를 휘어잡아도… 내 홀로 할 수 있는 것 비록 아무 것

도 없지만 주께서 일하시겠다 부르시니 어떤 모양이라도 쓰임받는 것

에 감사하길 소원하며 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내 자신이 자신을 바

라보며 무너져 내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없는 

나약한 저이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부활의 능력을 의

지하여 은혜가운데로 자신을 밀어냅니다. 저의 모든 신을 다 벗어 던지

고 주님의 발 앞에 맨 발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드리니 주의 일을 시원

히 하옵소서. 여호와 닛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영성칼럼

신을 벗어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종, 속, 과, 목, 강, 문, 계! 린네

(Carl Linnaeus, 1707-1778)가 

이 분류체계의 초석을 놓았기 때

문에 그는 생물분류학의 아버지

라고 불리고 있다. 

서양의 탐험시대(age of ex-

ploration, 15–17세기) 동안에 

수집된 생물표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처음에는 각 사

람마다 그것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니 새로 발견된 생물

이 정말로 처음 발견된 것인지 확

인할 수가 없었다. 저마다 다른 이

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각 생물

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웠다. 이미 한 연구를 또 다른 

사람이 다시하거나 사장되어버리

는 등의 문제점들이 자주 발생했

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린네가 현대화 

된 분류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린네의 획기적인 업적은 생물

의 이름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를 연이어 사용하는 이명법(bi-

nomial nomenclature)을 확립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학명

은 Homo sapiens라고 속(genus)

이름 Homo와 종(species)이름 

sapiens를 이태릭체로 함께 쓰는 

것이다. 사람 이름의 경우도, 성이 

없고 이름만 가지고 있을 경우 이

름이 같으면 두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성이 다르면 더 많은 사

람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방식으로 린네

는 동물 4,000종과 식물 5,000종 

등 총 9,000여 종의 동식물들을 

구분하였다. 이 일은 본인뿐 아니

라 많은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 가

능했다. 그들이 전세계에서 수많

은 표본들을 모았기 때문에 체계

화되고 일반화가 될 수 있었다.

린네는 종(species)과 속(ge-

nus) 이외에도 목(order), 강

(class), 그리고 계(kingdom)의 

상위의 분류체계를 두었다. 그러

나 후에 다른 과학자들은 이 사이

에 과(family)와 문(phylum)을 더 

넣어 현재 일반적인 교과서에 들

어 있는 생물의 체계(종-속-과-

목-강-문-계)를 만들었다. 이 체

계는 진화론을 한 눈에 보여주는 

생명 나무(tree of life)처럼 보인

다(그림). 그러나 린네 자신은 진

화론을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 아

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을 

근거로 이 분류체계가 나온 것

으로 믿었다(John H. Tiner, For 

Those Who Dare. Master Books. 

pp 107, 2002). 

린네는 성경의 ‘종류대로(kind, 

히브리어로 min)’라는 의미를 충

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

다. ‘종류대로’란 교배의 한계를 의

미한다. 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

되었고(창1장), 방주에 ‘종류대로’ 

실렸는데 그 이유는 씨를 보존하

기 위함이었으므로(창 7:3, 8:17) 

‘종류대로’가 교배의 한계임인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린네가 모

든 생물들이 종-속-목-강-계의 

체계 안에서 서로 생식적인 연관

을 갖는다거나 조상과 후손의 의

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면 그것

은 ‘종류대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생물은 한 종류인 셈이다. 

진화론은 동물이건 식물이건 

모든 생명체들이 한 조상에서 출

현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

을 거부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린

네가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물들

이 서로 닮은 점들이 있어 그것들

을 서로 비교한 것이었다면 그 자

체는 진화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학적인 일이다. 동일한 창조자

가 같은 시공간 속에 살아갈 생물

체들에게 부여하신 기능들을 살

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

품과 능력을 볼 수 있는 매우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린네 이전에도 생물분류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존 레이(John Ray, 1627-

1705)를 들 수 있다. 그는 18,600

점이나 되는 식물들을 연구하였

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

조하신 동식물들에게 부여하신 

질서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분

류체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씨앗 

속에 잎이 한 개인 것과 두 개인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식물

을 분류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되었

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식물이 그것이다. 

레이는 종(species)이란 단어

를 맨 처음 사용한 과학자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식물의 역

사”(Historia plantarum, 1686)에

서 그는 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각 개체나 종에서 무슨 변이가 

일어나든지, 그것이 한 개의 씨 혹

은 한 개체의 식물에서 나온 것이

라면, 그것들은 우연한 변이일 뿐 

그 식물을 다른 종으로 구분시키

는 것이 아니다.…동물들도 마찬

가지다. 독특한 각 종들은 영원히 

특별하게 보존된다; 한 종은 결코 

다른 씨에서 튀어나오지 않으며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현대 진화

론자들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

하고 있는 말이다.

현대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

와 자연선택으로 새로운 종(spe-

cies)이 탄생되는데 이것을 소진

화(micro-evolution)라고 부르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진화의 증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변화는 

변이(variation)일 뿐 소진화가 아

니다. 소진화는 새로운 유전정보

가 소량 늘어난 결과로 발생한 변

화를 말하는데 진화론자들이 소

진화의 증거로 내미는 것들 중에 

새로운 유전정보가 조금이라도 

증가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모두 다 변이들뿐이다. 소진화를 

통해 진짜 진화인 대진화(macro-

evolution)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결론은 이미 1980년 시카고의 

필드박물관에서 모였던 진화학회

를 기점으로고 진화론자들 스스

로 내린 결론이었다. 

레이가 보는 세상에는 창조자 

하나님의 증거들로 가득하였다. 

그는 “창조 작품들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1691)”란 책을 썼

다. 이 책은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인

데, 자신을 뽐내며 복잡하게 쓴 다

른 학자들과는 달리, 단순하고 명

료하여 설득력이 있었다. 레이는 

이 밖에도 많은 과학책들을 썼다. 

그 책들에는 한결같은 한 가지 공

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의 지혜와 능력이 강조되어있는 

것이다. 레이에게 다음의 말씀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

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

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8) 
종류대로, 린네와 레이 

   종, 속, 과, 목, 강, 문, 계 생물분류학 만든 린네는 진화론 강력 반대 

“소진화(변이) 통해 대진화 이뤄지지 않는다” 1980년 진화학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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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삶속에는 그들이 기대

치 않았던 돌발스런 사건들이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다. 건강하던 몸

에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잘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큰 

손해를 입기도 하고 가족들의 생계

가 걸려 있는 직장에서 갑자기 해

고를 당하기도 하고 친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

을 떠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을 갑

자기 당하게 되면 충격을 받고 크

게 당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

한 원망을 거칠게 쏟아내게 된다. 

자신에게 일어난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

다.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소리는 무익하기 짝이 없는 

종교적인 인사치레 정도로 들려지

게 된다.  

자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가 종교적 위안거리 정도로 받아

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살

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받

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당혹스런 사

건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를 진리 그대로 실제

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혹스런 사

건 앞에서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겠

지만 금새 마음을 추스르고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된다. 비록 힘든 마음

을 가눌 길이 없겠지만 마음 자체

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자리까지

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구약 시대 앗수르가 세상을 호

령하던 시절에 유다를 침공해갔다. 

침공해가는 과정에 대한 성경의 말

씀의 묘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위

협적이었다. 앗수르의 그런 가공할

만한 기세 앞에 유다 백성들이 두

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 이때에 이

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매우 귀중한 말씀이 있었다. 한글

역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영어역

에는 정확히 나와 있다. “See, the 

Lord, the LORD Almighty” 한글

로 직역하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

와“로 표현할 수 있다. 당혹스런 사

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주된 이

유는 주 만군의 여호와를 보지 않

기 때문이다. 왜 주 만군의 여호와

를 보라고 하는가? 주 만군의 여호

와는 천하에 가장 강하고 위대하

신 분으로 앗수르의 군대를 일시

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

문이다.  

기독교의 진리를 참되게 그리고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의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

더라도 고개를 들어 주 만군의 여

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보는 자들이

다.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신

실하심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

고 그분의 긍휼을 보고 그분의 자

비를 보게 된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절망

스럽고 염려스런 사건 앞에서도 결

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주 만군

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자신

을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찬양이 콧노

래를 통하여 불려지게 될 것이다. “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

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건강을 잃어버리

고,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불의

의 어려움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주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 “내 영혼 

괜찮아”라고 고백하자 그리고 독

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에 힘입어 높

이 비상하여 올라가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를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인/터/뷰

“저희 원하트미니스트리를 통

해 크리스천 문화가 이곳 미국에 

정착이 되어 힐송처럼 영향력 있

게 되었으면 합니다.”

크리스천 문화기획사 원하트미

니스트리(이하 원하트)의 대표 피

터박 목사는 미주지역의 크리스천 

문화가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크

리스천문화발전을 위해 원하트가 

기여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원하트의 사역은 음반기획 및 

제작, 공연기획이다. 특히 금년 1

월부터 찬양사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최근에 

열린 CCM루키 오디션 콘서트는 

원하트가 펼쳐나가는 찬양사역의 

일환이며, 이외에 HYM청년연합

집회 음향시스템 지원과 남가주한

인교회음악협회 주최 CCM페스티

벌에 출연자 및 시스템 지원 및 각

종 집회 시스템 지원 등 사역을 활

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주 화

요일 저녁 7시 LA에 위치한 KCCC 

건물 2층(1636 W 8th St)에 있는 

원하트미니스트리 사무실에서 미

팅을 갖고 있다. 

박 목사는 문화사역을 시작하면

서 남가주지역의 크리스천문화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며 이러한 모습이 

그가 문화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가주는 미주지역에서 한인

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있는 곳입

니다. 교회들도 가장 많고요. 한인

교회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접했

던 분위기의 교회도 있지만, 현대

트렌드에 맞춰 나가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교회

라는 울타리속의 기독교문화는 시

너지를 이루지 못하는듯해요. 그

것은 교회들간 연합이 잘 안되다 

보니 문화사역 역시 활기를 띄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원하트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교

회들을 방문해 문화사역 및 사역

자들이 활성화되도록 후원을 요

청하기도 하는데 다가오는 반응

은 힘 빠지는 소리들이 더러 있다

고 말했다.

“아무래도 한국이나 미 주류교

회들보다 한인교회의 인식과 문화

가 뒤떨어져서 그럴 것이라고 봅

니다. 물론 제정문제도 한 몫 하는

데, 우선은 문화사역에 대해서 너

무 무지하세요. 교회 안에서 문화

사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후원요청을 할 때 차라리 아프리

카 선교사들에게 선교 후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고 하

니까요.”

박 목사는 문화사역은 21세기 

교회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목회 

및 선교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

우 문화사역에 종사하는 사역자

들을 문화선교사라고 부를 정도

라며, 이는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다가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

내는 도구가 바로 문화라고 강조

했다.

“특히 젊은 층들에게는 문화라

는 도구로 다가가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2-30대의 교회출석률은 

매주 저조합니다. 한자리수도 모

자라 4%이하라고 하니까요. 그것

은 이제 한국은 선교지로 봐야 한

다는 것입니다. 미국역시 마찬가

지입니다. 특히 척박할 정도인 한

인교회들의 문화사역은 그냥 내버

려두는 것이 아닌 붙잡아야 할 최

선의 선교도구입니다”

그는 원하트 같은 크리스천 기

획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의 발전은 한사람 혹

은 한 단체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

으며, 여러 단체들이 선의의 경쟁

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요와 팝 시장도 여러 기획사

들과 음악인들의 활동을 통해 발

전시켜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SM

이나 YG같은 기획사들이 서로 경

쟁을 통해 한국의 가요시장을 발

전시켰고 세계화까지 이루어나가

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

천 문화역시 이제는 뜻있는 분들

이 나서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

니다.”

최근에 열린 CCM루키 오디션 

콘서트의 결선무대에 오른 10팀

의 루키들의 찬양음반을 녹음 중

에 있다고 말한 피터 박 목사는 대

상수상자인 이하나 자매를 내년

도 한국에서 열리는 CCM루키 오

디션 프로그램에 출전시키기 위해 

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해는 남가주지역 위주로 대회를 

개최했지만, 내년대회는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지역 예선도 함께 

열게 되며, 미주본선을 LA지역에

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CCM루키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시작됐고 올해 4회째를 

맞이합니다. 미주대회는 한국본

선에 나가기 위한 선발대회 성격

도 있었구요. 내년에는 동부지역 

예선대회도 열 계획입니다. 그리

고 점점 영역을 넓혀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예선도 열어나갈 것이

고요. 또한 당장은 어렵지만 수년 

내 CCM루키 오디션 프로그램 미

주대회를 한인들의 울타리를 벗어

나 다민족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

렇게 되면 미주지역 시장이 한국

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국대회 수상자들

이 미국에서 열리는 CCM루키 오

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해 미국무대

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려고 합니다.”

원하트는 현재 CCM찬양사역자

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담당해나가

고 있지만, CCM루키를 통해 발굴

된 찬양사역자들 중에서 박정현이

나 소향, 김브라이언처럼 대중가

수의 길로 가고자 하면 한국의 대

중음악 전문기획사에 연결시키는 

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박 목사

는 언급했다. 

15명의 발런티어 스텝들과 함

께 사역하고 있는 피터박 목사는 

문화사역을 할 때 목사라는 직분

이 주는 장점에 대해서는 사역을 

바라볼 때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

고 있는 스텝들에게 상담과 기도 

등으로 신앙적인 부분을 터치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목사라는 

직분이 주는 거리감으로 인해 비

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만나게 되는 

어색함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2년 한국 순복음교단

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피터박 목

사는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원하

트로 인해 문화사역이 활짝 꽃피

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가주는 

물론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의 관심

과 후원을 부탁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 문의는 

(213)703-7663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CCM루키 오디션 프로그램, 미전역 타 민족까지 확대 계획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 피터박 목사

한인 크리스천문화 정착 노력...문화사역 중요성 인식 시급

호프인터내셔널대학교(HIU, 총

장 존 데리 박사)가 찬양사역자들

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 과목은 ‘

찬양사역을 위한 실제적 리더십’이

며, 강의는 오는 28일(목)부터 12월

초까지 15주에 걸쳐서 진행된다. 

세계적인 워십리더이자 새들백

교회 찬양사역자인 강사 탐 부룩스 

박사는 세계적인 워십팀인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전체 프로듀서이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찬양과 경배

의 시리즈 편곡자로, 100개가 넘는 

크리스천CD앨범 제작했다. 또 미

국음반협회에서 인정하는 레코드 

10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자

에게 주는 다수의 ‘골드 엔 프래티

넘’ 기록 및 그가 만든 음반과 비디

오는 전세계 160개국에서 6천만장 

이상이 팔렸다. 그래미와 도브 상 

외에도 그가 받은 상은 과히 세계

적이라 할 수 있다.  

강의를 개설한 본교 음악과장 조

성환 박사는 “강의는 기존의 음악 

강의와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이 될 

것”이라 언급하며 “수업 중에 찬양

팀과 연관된 많은 이슈와 문제점들

을 서로 논의하고, 케이스 별로 실

습을 통해 찬양인도자와 악기주자

들에게 어떻게 소통하며, 또한 담임

목사와 어떻게 동역하는지 등을 현

장감을 살려 실감나게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의를 맡은 탐부룩스 박사는 “

학교강의를 보면 음악적 실력을 발

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발견

하게 된다. 또한 음악적인 부분보다 

학생들의 영성 함양 쪽에 중점을 두

는 교육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찬양

사역자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실력

과 영성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음악적인 실력향상과 동시에 영성

함양까지 합한 실력과 영성이 겸비

된 찬양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강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HIU 재학생들을 위

해 마련됐지만, 특별히 교회와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청강 신청도 받

고 있다. 정원은 50명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청강일 경우 

수강료도 일인당 200불로 매우 저

렴하다. 또한 교회 혹은 단체로 수

강 신청을 하는 경우는 5번째 수강

생은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타 학교 재학생이 본 강의를 통해 

정식으로 학점을 이수하기를 원할 

경우 HIU에서 마련한 소정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학과장인 조성환 교수(714-879-

3901, ext.1298)에게 연락하면 된

다.                      <박준호 기자>

강사, 세계적 워십리더 탐 부룩스 

HIU ‘찬양사역 위한 실제적 리더십’개설

HIU 조성환 음악과 학과장, 탐부룩스 박사, 조 그라나 학장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 피터박 목사

인디애나주 소재 그레이스신학

대학교(Grace Theological Semi-

nary 이하 GTS,  총장 윌리엄 카피

프 박사)는 지난 5월 ATS(The As-

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의 승인 하에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했다. 

경건주의 후예들이 77년 전 설

립한 GTS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

국 신학계에 얼마 남지 않은 복음

주의 신학의 보루로서 타 문화권에

서 사역하는 사역자와 한국과 미국

지역의 다문화권에서 사역하는 목

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지를 선도

해 나가는 지도자를 꾸준히 양성하

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신학계에서는 선

교학박사학위(Doctor of Missiol-

ogy)라는 D.Miss 학위를 수여해왔

다. 그러나 ‘선교’라는 단어는 18, 19

세기 서구 열강으로부터 혹독한 식

민지 경험을 한 제2, 3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적대적 인식을 주고 있

으며, 기독교 적대국이나 아랍권에

서는 ‘선교사’와 ‘선교’라는 단어조

차 언급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GTS는 선교학 박

사과정을 ‘문화교류학 박사과정’으

로 전환해 개설하게 됐다. GTS 측

은 문화교류학은 신학교뿐만 아니

라 일반대학에서도 강의가 가능하

기 때문에 사역의 범위가 더 확장되

게 된다며, 글로벌 시대에 빠른 속

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천해가는 한

국과 타문화권 사역자들에게 소개

한다고 밝혔다. 

GTS의 D.Ics과정에 관심이 있

는 자들은 본교 한국학부 김정

은 박사(parkrc@grace.edu) 혹은 

(574)377-2619(한국어)로 문의하

면 된다.
<기사제공: 그레이스신학교>

<4면에서 게속>

이것을 막아내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3:15)가 오늘날 예수 그리

스도의 몸이신 교회요(골1:18), 예

수께서 세우시는 ‘내 교회’(:18)인 

것입니다.  

 

3. “네가 복이 있도다”(17-19)

(17-20)“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

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

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

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

리라”

예수께서 자신을 주로, 그리스도

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

하는 베드로를 “복 있는 자!”(17)라

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베드로의 육신적 생각

이나 배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

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하). 그러므

로 사도 바울은 믿음도 인간의 행위

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증거합니다(엡2:7-8).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

앙고백 위에 세워집니다(18). 한때 

이 ‘반석’을 베드로로 잘못 해석하

여 인간 베드로가 초대교황이 되었

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세번 부인

하는 연약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

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석은 무엇

입니까? 그가 신앙 고백한 예수 그

리스도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유

약하며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

늘도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

니다. 

주님의 교회 위에 천국을 매고 푸

는 권세가 위임됩니다. ‘매고, 푸는’ 

권세는 랍비적 용어입니다. 그것은 

토라 해석에 기초한 행위를 허락하

거나(풀다), 허락하지 않는 것(매다)

을 선포하는 전문용어였습니다. 예

수께서는 진정으로 말씀(토라)이 되

시며(요5:39; 6:68), 그 말씀으로 하

늘의 비밀들을 열고 닫는 권세를 그

의 몸되신 교회 위에 허락하시며 그

의 교회들로 그의 나라를 점점 확대

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사람들은 나

를 누구라 하느냐?”를 묻고 계십니

다.

2천년 교회 역사가운데 수많은 

답변들이 제기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루돌프 불트만은 예수 

제자들의 wishful thinking에 의

해 신격화된 예수의 신화적 요소

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마

침내, 로버트 펑크와 존 도미닠 크

로산이 주축이 된 “역사적 예수 연

구”(Historical Jesus Seminar)는 1

세기 팔레스틴 지방에서 살았던 예

수라는 인물을 있는 그대로 조명해

보고자 하는 방법론들을 제시하면

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차별

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

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

해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습

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

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

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주 예수 그

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

회 위에 오늘도 하늘의 권세가 주어

집니다. 바로 그 교회가 복 있는 자

입니다. 

GTS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개설

푸/ 른/ 초/ 장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후

원하는 2014년 북미원주민선교가 

지난 3일 출발해 복음전도에 나섰

다. 

교단을 초월해 미동부지역 연합

으로 이뤄지는 북미원주민선교는 

그동안 뉴욕에 일원화 돼있던 운영

을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DC, 보스

턴지역으로 나눠 훈련을 하고 선교

는 연합해 진행된다. 각 지역 연결은 

북미원주민선교회 김동성 선교사가 

컨트롤했다. 

김동성 선교사는 “지난 1997년 캐

나다에서 2개 교회 연합으로 17명

이 원주민보호구역 한 곳을 대상으

로 펼쳤던 선교가 올해는 700여명

이 참여한다.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된 

하나님의 큰 역사다”라며, “하나님

은 미주지역 한인교회를 사랑하셔

서 미국 교회가 못하는 원주민선교

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지막 명

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매년 원주민 

선교를 통해 2세들에게 큰 삶의 변

화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뉴욕에서 200여명, 뉴저지 150여

명, 워싱턴 100여명, 보스턴 50여명 

등 700여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북미주원주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원주민 대상지역은 미네소타 5곳, 

위스콘신 7곳, 미시간 2곳, 뉴욕 1곳 

등 총 15곳 지역 대상으로 워십댄

스, 국악 찬양 연주, 부채춤 등 다양

한 문화공연선교와 BBS 등 성경교

육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 

한편 뉴욕지역 파송예배는 지난 

27일 저녁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

수태 목사)에서 드려졌다. 

설교에 나선 뉴욕교협 회장 김승

희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본문으로 “따로 세우라”라는 제목

의 설교를 통해 성공적인 선교를 당

부했다. 

김승희 목사는 “평신도선교사 파

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주님

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기 원하신다. 뉴욕지역 교회들은 끊

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오

늘도 북미원주민을 위해 특별히 세

운 모두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

복을 누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

다.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

희 목사)가 새로운 건물구입 계약

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희 

회장과 이재덕 부회장은 지난 7월 

16일 오후 관련 변호사 입회하에 

건물매매 계약을 마쳤다. 

건물 위치는 더글라스톤 495 고

속도로 옆에 위치한 메이시 백화점

과 더글라스톤 골프장 뒤편 길 61

애비뉴 244가 코너로 중국교회가 

영어권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던 건

물이다.

매매 가격은 190만 달러(시가 

230만 달러)로 유니온스트릿에 위

치한 기존 건물매매 잔액 130만 달

러와 청소년센터 건물 매매잔액 35

만 달러를 합산한 160만 달러로 계

약을 성사시켰으며 클로징 비용을 

포함 40만 달러는 은행대출을 얻는

다는 계획이다. 

건물주변은 대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로 주차장은 골프장 뒷길에 

스트릿 파킹을 한다면 20-30여대

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1층에 사무실 3개와 부엌

이 있고 뒤편 예배실은 20여명이, 2

층은 1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

간이 있다. 또한 방 2개와 화장실이 

있으며 3층은 도서실로 사용할 수 

있다. 지하공간은 70-80명이 모일 

수 있으며 지하부터 3층까지 1만3

천스퀘어피트 정도가 된다. 

다만 청소년센터도 함께 이전하

야 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오기 힘들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공

공버스가 운행되고 교협측이 밴을 

구입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협 건물 이전을 위해 교협측은 

임실행위원회의 또는 임시 총회를 

정기총회 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청소년대회가 9월 5일(

금)과 6일(토) 오후 7시 뉴욕장로교

회(담임 이승한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장로교회는 2006 청소년대회 

후 8년 만에 장소를 제공했다.

강사는 샘 최(Sam Choi) 목사로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의 영어

권 워십디렉터. 영어권과 유스 워십

디렉터인 최 목사의 강점은 예배다. 

파워풀한 말씀과 찬양인도, 기도가 

강력하며 청소년들과 같이 호흡한

다. 특히 올해에는 뉴욕일원에서 활

동 중인 필라델피아 찬양팀이 찬양

을 인도한다.

올해 청소년대회는 예년의 여러 

부수적 프로그램보다는 예배에 집

중한다. 따라서 이사야 60:2-3절을 

바탕으로 한 “#Rise Up NYC(뉴욕

이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청소

년들이 예배에 집중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받은 은

혜로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천의 향

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

고 있다. 

이번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는 뉴

욕청소년센터(AVC) 공재규 사무

총장을 중심으로 뉴욕청소년사역

자네트워크(NYMN) 사역자들이 

기도하며 대회를 준비해왔다. 성

인대회를 능가하는 뜨거운 성황 속

에 열리는 청소년대회에 많은 부모

와 1세들의 참여와 기도가 요구되

고 있다.
<유원정 기자>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

가 지난 24일 뉴저지의 은빛요양원

을 찾아 무료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리릭 소프라노 윤

혜린, 테너 이성은, 플루티스트 오

은지,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지, 이노

비 뮤직디렉터 김수진이 참여했다.

이날 아리랑, 희망의 나라로, 오 

솔레미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가

곡들과 친숙한 클래식 음악으로 어

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공

연이 끝나고 한 어르신은 “평소에 

듣기 힘든 동요와 가곡을 들을 수 

있어 고향생각이 났다”며 기뻐했

다. 이 날 공연에는 이노비 주니어 

발런티어 박유나 양이 연주에 참여

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조파운데

이션 후원으로 진행됐다. 

▲공연문의: (212)239-4438 

온두라스 단기선교를 위한 선교

디너가 지난 3일 저녁 뉴욕에버그

린장로교회(담임 문덕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선교디너에는 OSF 재

즈밴드(리더: 설행수 집사)를 초청, 

공연과 함께 만찬을 제공했다.

이번 온두라스 선교는 8월 18일

부터 23일까지 한 주간동안 Inter-

national Christian School in Ur-

raco Honduras(황충렬, 황명옥 선

교사)에서 “여름 영어성경 캠프”를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진행되는 이 영어성

경캠프는 이번에 에버그린장로교

회 13명, 빙햄턴침례교회 17명, 뉴

욕미드허드슨 감리교회 팀 6명 그

리고 한동대학교 선교팀 8명 총 44

명이 연합해 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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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부목사 청빙
뉴욕장대현교회(담임 차바울 목사)가 부목사는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M. Div) 졸업하고 ARPC교단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

한 목회 3년 이상 된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 이력서(가족

사진 첨부), 목회비전서, 목사안수증명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 졸업증

명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 등이 필요하다. 마감

은 8월 20일까지. www.jdchurch.org

▲문의: (646)552-4231 

영어목사 청빙
시카고 글렌뷰한인교회에서 파트타임 영어담당 목사를 청빙한다. 

2세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신학교 졸업자나 예정자로 이력서와 

신앙고백서, 목회비전서를 보내면 된다. 마감은 8월 20일까지. 이메

일:gkcc1152@gmail.com

 ▲문의: (847)962-8951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2014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미주

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민족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음 

자격을 갖춘 학생.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전공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 대학(원) 재학중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8학점 이수, 학부

는 15학점 이수 평균 GPA B 이상. 선발인원은 총 12명 각각 1500달

러 지급. 신청서(www.NLChicago.org), 신앙간증문 및 비전서(2페이

지 이하), 담임/지도 목사, 지도교수 추천서 2부, 성적증명서 등이 필

요하다. 마감은 10월 15일.

▲문의: (847)359-5200

엘피스찬양선교단 사역자 모집
뉴욕에서 활동하는 엘피스찬양선교단(단장 김정길 집사)이 찬양과 

예배 사역을 위한 각 부문 사역자들을 찾고 있다. △찬양팀: 기타, 베

이스, 건반, 드럼, 작곡 등 다양한 악기 및 보컬 △미디어: 사진, 영

상, 음반제작, 음향사역, 문서편집 및 디자인 작업. 홈페이지 www.

elpiswpm.org

▲문의: NYDIGITAL@GMAIL.COM

반주자 청빙
뉴저지 성도교회(담임 허상회 목사)에서 반주자를 찾고 있다.

▲문의: sheo1004@hotmail.com

찬양사역자 청빙
알칸사주 리틀락시에 소재한 알칸사제일장로교회에서 찬양사역자

를 청빙한다. 이메일: sungkidon@hotmail.com

▲문의: (501)554-5772 성기돈 장로

미동부지역 2014 북미원주민선교 출발
“주님의 지상명령 멈추지 않을 것...” 

북미원주민선교 출발에 앞서 버스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참가자들의 

기도가 간절하다. 

뉴욕교협이 계약한 더글라스톤 61애비뉴 244가 코너 중국교회 전경

뉴욕교협 더글라스톤 건물계약 

2014청소년할렐루야대회 9월 5, 6일

이노비, 은빛양로원 찾아 무료음악회온두라스 단기선교위한 선교디너

61애비뉴 244가 코너, 190만 달러 

“#Rise Up NYC” 주제, 강사 샘 최 목사



3명의 목회자가 남북한을 포함 

전 세계 흩어져 사는 8천만 한국인

들이 함께 부르는 ‘코리언의 노래’를 

제정, 보급하고 이 노래가 한민족의 

노래로 불려지는 운동을 펼치고 있

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7월 31일 

정오 JJ그랜드호텔에서 있었다. 

이정근 목사(미주성결대 명예총

장)는 “코리언의 노래 보급협회를 

지난달 창설하고 백경환 목사(기독

합창단 단장)와 김삼도 목사(얼바

인 할렐루야교회 담임)와 함께 이 

운동을 하게 됐다. 이 곡은 국적과 

종교, 이념, 세대를 뛰어넘어 코리

천의 피를 가진 남ㆍ북한과 해외에 

사는 한인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보급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정근 목사는 “가사 내용은 기독

교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시

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부를 수 있

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수난을 당해왔지만 무궁화처럼(1

절), 민들레처럼(2절), 진달래처럼

(3절)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도전정신, 희망 평

화 사랑을 온 세상에 심는 결의를 

담은 노래라는 설명이다. 

이 목사는 지난 1989년 북한을 방

문했을 때 남북한이 함께 부르는 노

래들(나의 살던 고향은, 갑돌이와 

갑순이, 울밑에 선 봉선화야, 우리

의 소원은 통일 등)이 있음을 확인

하고 전 세계의 모든 한국인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코리언의 노래’가 있

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이번 

코리언의 노래가 탄생하게 경위라

고 언급했다.  

코리언의 노래를 작곡한 백경환 

목사는 “곡을 의뢰받고 가사를 읽

어가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다”

고 말하며 “곡 작업을 하면서 우선

은 코리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

는 노래인만큼 대중성을 우선적으

로 고려했다. 그래서 찬송가와 가곡, 

그리고 유행가의 스타일은 피해야

겠다는 생각했다. 모든 국민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국민가요 스타일로 작

곡했으며 곡 작업은 2주에 걸쳐서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최재영 

목사(액션포원코리아)는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정서에 대해 알

고 있다. 남북이 소통을 하기 위해

서는 북에서 싫어하는 용어는 피해

야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남한 

북한이라는 단어이다. 그리고 북에

서 사용하는 남조선 북조선이란 단

어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받아들이

지 못하는 단어다. 따라서 남과 북

이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

어와 표현을 해야 하는데 코리언의 

노래 가사가 여기에 걸맞게 만들어

진 점이 좋다. 또한 멜로디 역시 한

국은 물론 북한 주민들도 쉽게 따

라 부를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코

리언의 노래 보급으로 남과 북 화합

의 장이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

다”고 말했다.

▲문의: (949)514-4346/김삼도, 

(626) 636-1144/이정근, (213)210-

3283/백경환.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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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락교회 찬양대 미주 순회공연
서울영락교회(담임 이철신 목사) 호산나 찬양대가 오는 9일부터 17

일까지 미주순회연주공연을 갖는다. 광복절기념음악회로 열리는 이

번 연주회에서는 헨델의 작품 “the Anthem on the Peace”를 위시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는 

성악전공 대학생 1백여 명으로 구성돼있으며 매 2년마다 해외순회공

연을 하고 있다. LA지역은 15일(금) 오후 8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

기홍 목사), 17일(주) 오후 12시30분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오후 5시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에서 각각 공연을 갖는다. 

▲문의: (714)446-6200 

부부사랑되찾기 세미나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는 바이올라대학, 탈봇신학교 

원로교수이고 결혼과 가정사역의 대가인 노만 라이트 박사를 강사로 

초청, ‘부부 처음사랑 되찾기’ 세미나를 8월 16일(토) 오전 9시부터 오

후 4시30분까지 개최한다. 등록비는 30달러(부부 50달러, child care 

1인당 10달러). 

▲문의: (714)345-7231 

제1회 크리스천 아티스트 컨퍼런스
기독교 예술 연구소인 CBF(Center for Beauty and Faith)가 주최

하는 ‘제1회 크리스천 아티스트 컨퍼런스’가 9일(토)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사데나장로교회(585 E.Colorado Blvd)에서 열린다. 

‘B.O.A.T(Beauty of Art & Truth)’라는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는 각 

예술 분야에서 몸담고 있는 크리스천 또는 문화사역을 꿈꾸는 사역자

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등록비는 10달러.

▲문의: medialee68@gmail.com (이도환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2014 한여름밤의 은혜집회 II
글로발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는 ‘2014 한여름밤의 은혜집회 

II’를 15일(금)부터 17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박효진 장로(소망

교도소 부소장). 일정은 15일 저녁 8시, 16일 새벽 6시와 저녁 7시, 17

일 1-3부 예배시간에 열린다.

▲문의: (909)396-4441

west
서부교계 게시판전세계 한민족이 부를 노래... 

싸우스베이한인교회(담임 안대

진 목사)가 설립 16주년을 맞아 감

사예배를 지난 27일 감사예배를 드

렸다. 동 교회는 태평양이 내려다보

이는 언덕위에서 16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어 걸고 힘차게 달려왔다.

안대진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감사

예배는 김경복 장로가 기도하고 김

성철 목사가 ‘성공적인 이민생활’(

창45:8)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16년이란 세월은 결

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싸우스베

이한인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는 고

난과 역경과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때론 행복과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

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오

늘까지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 맑고 아름다운 바

다가 보이는 지역에서 믿음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

랑이 깊고도 크다. 이민자들의 선

배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보

면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

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

던 우리 이민자들의 선배들이요 아

름다운 사람의 롤 모델들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교회는 매주 주일 오후 1

시30분 다민족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루센 밸리에 아름다운 기도

원 미션비전센터가 있어 주말에 기

도회로 지역 교회와 단체들이 방문

하고 있다. 또한 한글학교와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기도원 및 기타 시설 문의는 

(310)408-5752, (760)278-6569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

는 한인 포스터 케어 아동들을 위

한 개학맞이 책가방 및 학용품 후원 

캠페인(Back to School Backpack 

Drive)을 실시한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인가정상담소에서는 이번 Back 

Pack Drive를 통해 100명의 아이

들을 후원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

다. 

참여 방법은 △초등학생 아이들

이 사용할 수 있는 책가방(back-

pack), 학용품(school supply)을 직

접 구매해 한인가정상담소로 전달 

△한 아이가 개학 후 필요한 물품

을 살 수 있는 50달러 체크를 한인

가정상담소(KFAM) 앞으로(Pay to 

the order: KFAM) 쓰고 메모란에 

Backpack Drive라고 적은 후 우편

으로 보내면 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1월, 한

인 포스터 케어 프로그램을 알리는 

“둥지 찾기” PSA(공익광고) 캠페인

과 포스터가정 모집 설명회로 출발

해 지난 26일 16명의 PS MAPP교

육과정 수료 등 현재 여러 단계에 

걸쳐 아동보호국(DCFS)에 소속돼

있는 포스터 아동들을 돕기 위해 일

하고 있다. 

▲후원문의: Estee Song, es-

ong@kfamla.org, 1-844-532-

6459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새학기 한인 포스터 케어 아동 100명에 제공 싸우스베이한인교회 설립16주년 감사예배 성황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한인가정상담소 학용품 후원자 모집
교회 창립 제16주년을 맞이하여 전 교인들이 축제의 날로 정하고 감사예

배를 드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리안의 노래의 노랫말을 지은 이정근 목사가 코리안의노래 부르기운동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 목사 ‘코리언의 노래’ 부르기 운동 전개

임지석 목사의 저서 ‘한 길을 가려무나’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임지석 목

사의 저서 ‘한 길을 가려무나’ 출

판감사예배가 지난달 31일 오후7

시 나성세계로교회 예배당에서 열

렸다. 

김동원 목사(헐리웃 효순장로교

회)의 사회로 시작된 출판감사예배

는 정장수 목사(올림픽장로교회)가 

기도를, 김숙영 교수(대한신학대학)

가 특송을,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

학교 총장)가 ‘책에 기록하여 기념

하라’(출17:14)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가 축사했으며 임수정 사모(

나성세계로교회)의 작품낭독 시간

이 있었다. 이어 임지석 목사가 인

사말을 했으며 강승재 목사(CRC 교

단 원로)가 축도했다. 

임지석 목사는 1982년 전북대

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도미해 

1986년 UC Riverside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재정 분야에

서 사업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고 1986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같은 해 버뱅

크 지역에 나성주안교회를 개척해 

7년 가까이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2003년 한인 타운에 나성세계로교

회를 개척해 현재까지 섬기고 있으

며 2013년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그

레이스신학교에서 선교학박사학위

를 취득한 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지의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임지석 목사 저서

‘한 길을 가려무나’ 출판감사예배

한인가정상담소 Back to School Backpack Drive  베너



◇위로·각성·희망 ‘세월호 설

교’ 확산=“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

에 대한 경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중략)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

해서 죽지 않으니 세상에 고통과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이었던 지난 4월 20

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소망교

회. 설교 초반부터 세월호 얘기를 

꺼낸 김지철 담임목사는 크리스

천들의 자성과 회개를 촉구했다. 

김 목사는 약 한 달 동안 주일 설

교를 통해 위로와 회개, 영적 각

성 등을 강조하는 ‘세월호 설교’

를 이어갔다. 

다른 목회자들도 비슷했다. 특

히 세월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경기도 안산 지역의 목회자들은 

설교에 대한 고충이 더 심한 듯했

다. 김영창 안산늘사랑교회 목사

는 23일 “사고발생 초기에는 참

사와 관련된 설교를 많이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

요즘은 의도적으로 세월호에 관

한 언급은 삼가고 있다”고 설명했

다. 차귀열 안산 초대감리교회 목

사도 “한동안 위로에 관한 설교

를 하다가 요즘은 희망의 메시지

를 주로 전한다”고 말했다.

◇중보기도회 늘고 교회 행사

는 줄고=안산 지역의 많은 교회

들은 참사 이후 지금까지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한 중

보기도회를 열고 있다. 초창기부

터 시작된 릴레이 금식 기도와 철

야기도 등이 지역·교단별로 이어

진데 이어 주요 교단을 아우르는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로까지 확

대됐다. 

주요 교단들이 동참하는 ‘세월

호 참사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한국

교회연합’이라는 조직도 출범했

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

국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교회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섬

김의 본을 보여줬다”면서 “한동

안 뜸했던 교회연합운동의 가능

성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

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도회는 늘었지만 교계 행사

는 대폭 줄었다. 세월호 참사 이

후 희생자들의 추모 분위기 속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교회 절

기행사 등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한 집 건너 세월호 피

해자가 있을 정도라는 안산 지역

은 훨씬 더 심했다. 안산서안교회

와 안산초대감리교회 등은 유·초

등부,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교

회 내부행사로 돌리는가 하면 전

교인 야외예배나 전도 잔치도 올

해는 열지 않았다. 

◇이단·사이비 경계심, 안전의

식도 고취=세월호 참사로 ‘구원

파’라는 이단·사이비 단체의 실

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전문가

들은 종교가 바른 신학과 정체성

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목회자와 성도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을 것이라고 평가

한다. 

하지만 정통 개신 교단인 기독

교한국침례회(기침)는 구원파의 

공식 명칭(기독교복음침례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속 교회마

다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기

침 총회 서용오 행정국장은 “오

는 9월 정기총회는 구원파 때문

에 실추된 교단 이미지를 회복하

고 새 출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교회들의 안전교육과 시

설안전점검 등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 신촌성결교회는 지난달 교

회학교와 청년예배 등 총 5차례

에 걸쳐 성도들과 함께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5월 초에는 서

울 연동교회가 영상을 통한 재난 

안전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세월

호 참사 직후인 4월 말에는 문화

체육관광부가 교회연합기구와 주

요 교단 등에 공문을 보내 ‘종교

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

했다.

“경쟁과 승진,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며 평화와 정

의 구현에 주력하자.”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

지 서울 은평구 불광로 팀비전

센터에서 열린 ‘기독법률가회

(CLF·Christian Lawyers Fellow-

ship) 제6회 전국대회’에 참석한 

400여명의 법조인들은 이같이 다

짐했다. 

‘막힌 담을 허시고’(엡2:14)를 주

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예수원 

대표 벤 토레이 신부가 주 강사로 

나서 “크리스천은 코이노니아(교

제)를 통해 연합하는 것을 삶의 목

표로 삼아야 한다”며 “삶의 현장에

서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

라”고 강조했다. 토레이 신부는 “분

리된 개인이 서로를 품어 그리스도

의 하나 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며 “나 자신의 이

익과 평안에만 집중하지 말고, 타

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라고 역

설했다.

현직 법조인들은 특강을 통해 

법조계의 현실과 기독 법률가의 

역할을 되짚었다. ‘법률가, 선교를 

말하다’를 제목으로 강의한 법무

법인 소명의 정재훈 변호사는 “세

상 법조인의 문화는 곧 풍요와 물

질에 최고 가치를 둔 가나안의 문

화와 같다”며 “외부 치장을 중시하

고, 누가 승진했으며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어떤 공직에 올랐는지 

등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했

다. 정 변호사는 “기독 법조인은 이

같은 문화에 맞서 타인을 배려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 구

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는 “법률가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마

음이 강하다”며 “여기서 자유로워

지는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

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

변호사의 길을 택한 것은 낮은 곳

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동행

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기 

위함”이라며 “물질적 풍요가 없어

도 전혀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개인 기독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

해 강의한 안태훈 링컨로펌 변호사

는 “하나님은 의뢰인과의 관계, 또

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

견하길 원하신다”며 “말씀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위로, 사랑과 지혜를 갖고 

의뢰인을 대한다면 그 변호사는 신

뢰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LF는 1995년 기독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첫발을 뗀 이래 성경적인 

법학 연구, 법을 통한 섬김 등을 모

토로 99년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

했으며 ‘사회적 책임의 수행’ ‘기독 

법률가의 직업윤리와 대안적 삶 확

립’ ‘법을 통한 선교’ 등을 사역 과

제로 삼고 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

나비)은 2일 “국회는 조속히 ‘김영

란법’을 통과시켜 세월호 참사 이

후 도탄에 빠진 국가의 혁신을 이

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 및 공

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은 공직

자나 공직자 가족이 100만원 이상

의 금품을 받았을 때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

의 징역 혹은 금품의 5배에 해당하

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여야가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의견차

를 좁히지 못하면서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샬롬나비는 이날 발

표한 성명서에서 “현행법은 공직

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

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때만 처

벌토록 하고 있다”며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함께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고, 이

런 느슨한 법 탓에 공직사회 부패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국가혁신을 위한 첫 걸

음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김영란법 제

정은 이러한 부패구조를 제도적으

로 막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김영란법이 통과·

정착되면 불법 로비와 담합, 비리

와 부패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내부고발자의 활성화로 이어

질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구성원

들이 이권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숙제인 공무원 조직의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

다. 또 “독일은 ‘부패단속법’을 제

정해 수십 년 전부터 대가와 상관

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금품 등

의 수수 행위를 이익 수수죄로 규

정해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이 법

은 독일이 통합되고 청렴한 사회가 

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샬롬나비 대표 김영한 박사는 “

많은 위정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

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

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라며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복

리를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

영란법을 통과시켜 국가 혁신의 기

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기독법률가회 제6회 전국대회 400여명 다짐

샬롬나비 국가혁신 촉구 성명 발표

“기독 법조인은 이득보다 타인에 헌신해야” 

“국회는 조속히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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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 

미션스쿨을 압박하고 있다. 교계의 반

대와 우려 속에 2010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잇따라 공포된 학

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것

이다.

미션스쿨인 서울 J여고, Y여고, S고

교의 교목 등이 최근 3년 동안 한국교

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종교단체 관

계자들과 마찰을 빚거나 압박을 받은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이단들은 이

들 교목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학생인권조례 16조 위반이기 때

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했

다. 학생인권조례 16조에는 ‘특정 종

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

한다’고 돼 있다.

J여고 K교목은 지난 5월 채플시간

에 세월호 참사 이후 이단의 폐해를 

알리고자 ‘JMS 교주가 여신도들을 성

폭행해 감옥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전해들은 JMS 학부모협의회 대

표는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워 ‘명예훼

손으로 고소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국

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며 사

과를 요구했다. 

K교목은 “발언 내용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밝혀진 진실이기 때문에 사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명예훼손의 증

거와 피해자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JMS 학부모협의

회 회장 K씨는 “교목이 우리 총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문

제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피해 

학생이 3명 있는데 학교 분위기상 공

개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S고교에서도 2-3년 전 비슷한 이유

로 JMS측이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학

교를 항의방문했다. Y여고는 2년 전 

쯤 학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하나님

의교회 소속 학생을 교목이 제지했다

가 곤욕을 치렀다. 해당 학생의 학부

모는 딸에 대한 집단적 따돌림 가능

성을 제기하며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

구했다. 

이처럼 미션스쿨에서 이단 관련 분

쟁이 발생할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주

요 판단 기준이 된다. 국가인권위 관

계자는 “학생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왔

을 때 아무래도 학생인권조례를 참고

하는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교육청 관계자도 “종교문제는 복잡

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법령이나 학

생인권조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

혔다.

전문가들은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명지

고 교목은 “현 조례에선 학생이 반사

회적 사이비종교를 포교해도 문제 되

지 않지만 교목이 그 폐해를 알리면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게 된다”면서 “

이단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

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도 

“기독교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

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운동에 나서고, 

학교배정 시 종교적 이유에 따른 기피 

제도와 배정 후 전학제도가 채택되도

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16조 위반 들먹여 

세월호 100일… 한국교회 어떻게 달라졌나

사이비 이단들, 미션스쿨 교목들 공격
세월호 참사는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도 크고 작은 변화를 

몰고 왔다. 주일 설교 메시지를 바꿔놨고, 많은 이들을 기도 처소로 불
러 모았다. 주요 교단과 교회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오랜 만에 손을 
맞잡았다. ‘구원파’ 집단의 실체를 목격하면서 이단·사이비에 대한 경
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총

재 최낙중 목사, 대표대회장 소강석 

목사)와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

회(대표회장 정인찬 목사)는 종교개

혁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개혁

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다.

종교개혁500주년선언 발표에 앞서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사항에 대하

여 한국교회 개혁 갱신에 관심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교회

개혁선언문장위원회(위원장 민경배 

목사, 소강석 목사)에서 선언문을 작

성하게 된다.  

한국교회개혁선언문위원회 국문장

위원 안준배 목사는 “대한민국 국가

개혁 과제는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돼

야 한다. 대한민국 각 계 각 층에 자

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

고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이루려면 한

국교회부터 청렴성, 정직성, 고결성의 

가치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

회 구성원으로서 한국교회가 개혁해

야 할 것을 한 가지 또는 열 가지 라도 

지적을 받아 한국교회가 고치고 실천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종교개혁500주년선언에 참여

할 개혁을 실천할 인사 500인도 추천

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목회자 100

인, 신학자 50인, 교육자 50인, 부흥

사 50인, 문화예술가 50인, 평신도 50

인, 연합운동 50인, 선교사 50인, 여성・

원로‧기타 50인, 총 500인을 선정한

다. 2014년 10월 30일 종교개혁 497

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개혁대토론

회를 갖고 한국교회 미래 방향을 제

시하게 된다.

한국교회 개혁 의견과 종교개혁 

500인 추천은 2014년 9월 15일까지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

장 1길 7, 메일 hs2010@empas.com, 

종교개혁500인선언 담당자 앞)
<기사제공: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종교개혁500주년선언 앞서 한국교회 신뢰회복

‘한국교회 개혁’의견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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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보다 질소를

나는 농업에 상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곡식이 웃자란다는 말을 

들었다. 질소비료를 어릴 때에 뿌려주면 웃자라기 쉽다는 것이다. 

키가 자란다. 잎이 무성하게 자란다. 땅의 힘을 이 자라는데 다 뺏

겼다 할 것이다. 웃자라는 곡식이 허약하다. 또 너무 갑자기 커서 

바람에 쓰러지기도 한다. 적당한 질소 비료로 자라게 하고는 카리 

비료를 뿌려야 열매 맺게 하는 힘이라 함이다. 

농토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을 듣곤 했는데, 저 논은 질소를 과히 

뿌렸는데, 저 밭도 그렇군. 저렇게 되면 금년 소출은 얼마 안될 터

인데... 하는 상식 있는 분들의 탄식을 들었다. 카리보다 질소를 더

하면 이런 현상이다. 그 비례를 적당하게 하여야 자라기도 하고 열

매도 거두게 된다 함이다.

근자에 교회 성장에 대한 한국 교역자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성

장 세미나가 있다면 국내건 국외건 가려고 한다. 성장학의 연구가 

깊은 교수들이 있어 풀러신학교 성장학의 권위자가 모모 교수니 

그대로 하면 교회는 자란다고 한다. 모모는 대형교회의 꿈이 커서 

다투어 기지를 크게 마련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분당 일산 신도시

에는 대형교회가 즐비할 것이라고 한다.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 테

입을 다 가져다가 분석하면서 설교를 구상한다는 말도 들었다. 노

력하는 그 대가는 있게 마련이겠다. 

성장에만 치우치는 그 목회철학에는 웃자람이 첫 목표가 된 것

이 아니겠는가. 질소 비료 공급에만 급급해진다. 청초가 보기 좋게 

자라는데 흐뭇함이 있게 된다. 벼짚을 쓰는 것이 아니라면 춧자라

는 것은 벼짚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이다. 곡식을 심는 것은 그 소

출을 위해서이다. 적당하게 자라야 하려니와 벼 대(줄기)가 든든

하게 자라나서 꽃피고 열매가 알차게 맺어야 한다. 이삭도 이삭 나

름이라 벼알이 총총하게 박혀들면서 그 알 수가 많고 또 알차게 

영글어야 소출이 많아진다. 청초는 그렇게 눈에 보기 좋았는데 열

매에 결정적 요소가 되는 카리가 부족했다. 열매 맺는데 힘이 없게 

되니 벼 짚은 쓸만하게 키도 크고 잘됐다 하겠는데 벼짚을 위하여 

농사하는 사람은 없다. 열매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알차게 영글지 

못하면 같은 수량이지만 달아보면 영근 벼와 크게 차이가 난다. 알

차게 영글지 못한 벼는 쌀이 또한 많이 나지 못한다. 정리해보면 

싸래기가 많이 나니 쌀의 등급을 매기면 하등으로 내려가서 웃자

라게 한 논의 농사는 실패라 흉작의 낙인이 찍어진다.

물량에만 치우친 목회가 이렇게 되지는 아니하는가, 이를 성찰

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농을 영위하는 것은 소출을 알

차게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다. 곡초를 좋게 얻으려 함은 아

니다.

총동원 주일 운하여 여러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한사람이 몇 

사람을 작정 보고를 하게하고 대단한 운동도 때로 눈에 띤다. 그 

통계에 만이 넘게 새로 왔다는 통계로 교인들은 그 정한 이를 위

한 투자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몇 번 식사 초대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어느 주일에 꼭 약속을 했다. 그날 어김없이 나왔다. 이런 

수량이 만이라 수량으로 성공 훈한 흥분을 가졌으나 그 결과 흥

분으로 그치고 만 예도 있다. 이런 웃자람을 하게 된다. 질소만 뿌

려 웃자라게 했다면 열매는 없다. 있다고 해도 한 이삭에 몇 알이 

못 달린다. 그 달린 벼도 알차지 못한 쭉정이로 쌀은 하등 쌀이 될 

뿐이다.

이제부터는 질소비료, 카리비료를 적시 적량 공급을 하여야 하

리라 본다. 열매 없는 웃자람을 지양하여야 한다. 청초는 나지막

하게 자라되 탄탄하게 자라게 한 후에 카리비료를 적당하게 주면 

그 결실은 기대 이상이 되어진다. 거기 일조(日照)가 좋아야 결실

이 된다. 일조는 기후가 가을날에 좋아야 하루의 구름 없는 햇살

엔 벼가 몇 천 가마니가 매일 불어난다고 한다. 위에서 베푸신 은

사라 하겠다. 목회는 내 할 본분, 뿌리는 노력도 있겠거니와 일조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례가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로서 

알차게 단장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함이 목사들의 일이겠

다. 질소비료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카리 질소의 비례를 바로하

고 일조를 기다린다.
<1999년, 3권> 

방지일 칼럼 (51)

“본대로 들은 대로”

2014년도 이슬람의 라마단이 

끝났다. 저들은 지난 한달 동안 

세계도처에서 해가 있는 동안 금

식하며 하루에 5번씩 기도회를 

가졌다. 모두가 메카를 향해 동시

적 절을 한 것이다. 15억 이슬람

이 매일 5회씩 한 달을 계산하면 

총 2,250억 번이나 된다. 양 날의 

칼을 간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한 

저들에게 거칠 것이 있을까? 그

래서 저들은 폭탄을 몸에 지고 불

나방처럼 뛰어들곤 한다. 이에 비

하면 기독교는 너무나 안일하며 

개체적이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

면 앞으로 10년, 30년 후에는 어

떠한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 물

론 우리 기독교회는 개 교회적으

로 많은 행사와 사역으로 분주하

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제대로 

화력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세상

은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 질병 

그리고 이슬람과 수많은 이단들

의 득세로 편할 날이 없다. 세상

을 개혁하고 선도해야 할 우리 교

회들은 과연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왕적 도래를 

위한 연합적 역할은 무엇인가?

타산지석(他山之石)

지금 유럽은 이슬람에 대한 말

못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유럽

에서 이슬람의 역사가 본격적으

로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였다.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죽거나 부

상을 당했다. 전쟁의 폐허를 재건

하기 위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했

다. 이에 값싼 노동력의 이슬람 

인구가 유럽에 유입되기 시작했

다. 이민자들은 초기에 사회 최하

층 근로자들이었으나 점차로 유

럽사회에 적응하게 되었다. 따라

서 이들 문화와 종교가 자연스럽

게 유럽문화 속에 스며든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경

계 심 은  ‘ 이 슬 람 - 포 비 아

(Islamophobia)’를 넘어 ‘유라비

아(Eurabia)’ 공포로 확산돼가고 

있다. FIM대표의 통계에 의하면 

1970년에는 720만 명에서, 1990

년에 1,300만 명으로 그리고 오늘

날 약 5,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유럽 인구의 7%에 달했다. 

2015년에는 14%, 2025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보는 자도 있

다. 중동이 과거에 기독교 지역이

었으나 오늘날 이슬람권이 되었

듯이 오늘날 유럽이 그 뒤를 따라

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은 어떠한가? 정도의 차이 일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저들의 성장과 급진

적 도전을 이해하며 적절한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의 성장 원인

첫째는 이민이다. 이슬람의 시

작은 ‘헤즈라’라고 불리는 이민에

서 시작한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

하마드는 그가 태어난 메카에서 

박해를 받자 AD622년에 약 430

킬로미터 떨어진 메디나로 추종

자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게 된다. 

따라서 AD622년은 이슬람의 원

년이 된다. 이슬람의 성장은 언제

나 이민에서 시작한다. 

둘째는 다산이다. 무함마드가 

마지막 설교에서 “자녀를 많이 낳

아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슬람에서는 일부다

처제를 허용하며 최대 4명의 부

인까지 둘 수 있다. 또한 이슬람 

여성은 산아제한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습이 이슬람 인구의 증

가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슬람 여성들은 전 세계적

으로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다. 

셋째는 결혼이다. 코란에 의하

면 무슬림 여성은 독신을 허락하

지 않으며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

야 한다. 그러나 무슬림 남성의 

경우에는 무슬림 여성 혹은 성서

의 백성 즉 유대인, 기독교인과 

결혼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자

녀는 무조건 아버지의 종교를 따

르도록 돼있다. 따라서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을 한다 해도 그 자녀

는 무슬림이 된다. 

넷째는  실천적 신앙이다. 무슬

림들은 이슬람의 종교적 규율이 

현대 상황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를 따지지 않고 그 계율들을 적극

적으로 따른다. 사변적인 교리보

다 단순한 행동을 강조한다. 라마

단의 금식, 성지순례, 그리고 매일 

동시에 한 줄로 서서 절을 하게 

하는 규율은 인간을 자극하게 하

며 동지적 결속을 유발한다. 

다섯째는 입체적 포교이다. 이

슬람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

가 하나로 병합되어있다. 따라서 

포교활동도  힘이 있다. 저들은 

오일달러를 매체로 한 전략적 접

근을 시도한다. 이를테면 이슬람 

대학이나 기관 등을 세워 인프라

를 구축하는 일, 엄청난 장학금을 

준다거나 아랍권에 유학주선 하

는 일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포교 등 

다양하고 점진적인 활동을 펼친

다.  

기독교의 대책

위에서 우리는 이슬람의 성장

원인을 살펴보았다. 우리 기독교

회는 저들의 행태대로 일일이 맞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저들

의 전략을 숙지하고 역으로 선교

적 도전을 해야 한다. 첫째는 한

국이나 미국 등 우리 곁으로 다가

온 저들은 좋은 선교의 기회이다. 

사실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쉽게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

주의 국가에 와 있는 저들은 자유

로우며 스스로 객관적 실태를 비

교해볼 수 있는 문화 환경이 된

다. 현재 미국에는 약10-15만 명

의 아랍권 유학생들이 있으며 한

국에도 많은 아랍권 청년들이 몰

려오고 있다. 

둘째는 기독교인의 자연적 성

장이다. 현재 유럽 여성들의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0.25%에서 

0.7%이다. 한국도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하여 전체 인구의 약 

14%(643만 명)를 수입해야 한다

는 통계가 있다. 이는 매년 약 30

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오는 나라

가 되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

하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자기 

편리와 쾌락을 위해 결혼과 출산

을 경시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결혼을 통한 

출산장려와 그리고 자녀들을 선

교의 재원으로 키우는 일이다. 

셋째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

여 연합적 사역을 펼쳐야 한다. 

힘은 통일하며 집중할 때 나온다. 

각자 개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혀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기존의 

영혼구원, 제자훈련, 교회개척 사

역 이외에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할리우드 영화계, 전자게임, SNS, 

스마트폰 등 현대 청소년들 다수

가 포로로 잡혀있는 영상문화까

지 다양한 장르로 선교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특히 이슬람을 비롯

한 여러 이단들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기독교회가 통

일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맺는 말

이슬람이 눈을 부릅뜨고 달려

오고 있다. 누가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911테러를 일으켰는가? 

지난해 4월 15일 누가 보스턴 마

라톤대회에서 폭탄테러를 일으켰

는가? 누가 지금도 여기저기서 

자살테러를 감행하고 있는가? 이

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음에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내적인 사역에만 몰두

해도 되는 것인가? 사실 통계는 

내보지 못했지만 지난달 라마단 

기간에 영적으로 깨어 맞대응한 

기독교회는 얼마나 될까? 여기저

기 설교나 기도제목들을 볼 때 회

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진정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다. 개체적

인 일 때문 전체적인 쟁점을 소홀

히 하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하

다. 이슬람은 소리 없이 야금야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기

독교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이슬람의 성장과 기독교의 대책

선교의 창 (13)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다. 개체적인 일 때문에

전체적인 쟁점을 소홀히 하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하다. 이슬람은 소리없이 야금야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독교회는 깨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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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푸는 열쇠>
1. 금으로 만든 잔(에1:7).
3. 앗수르,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나오는 유목민인데 디그리스 동편에 

산 백성인 듯(겔23:23).
5. 금을 생산했던 곳(렘10:9).
7. 게르손 자손 시므이의 아들(대상23:10).
8. 쇠갈비의 뼈대(욥40:18).
10. 물건을 사는데 쓰는 돈(출38:24).
12. 눈썹위의 넓은 부분(삼상17:49).
13. 갖추지 않은 곳을 더하고 허름한 곳을 기움(느4:7).
14. 아시아인으로 진실한 집사요 바울의 친구(딤후4:12).
16. 룻을 아내로 삼은 다윗왕의 증조부(룻2:23).
18. 요나단의 둘째 아들(대상2:33).
19.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아5:11).
20. 헬라인과 로마인이 봉사하는 여신(행19:28).
22. 도리에 어긋난 사람(시101:3).
23. 아셀 사람(대상7:37).
24. 스승을 높이어 이르는 말(명).
25. 끈, 띠 모양의 물건의 총칭. 머리에 빨간 ○○을 맨 소녀.
27. 예루살렘 서남 10킬로 지점에 있는 산(아2:17).
28. 진흙으로 만든 그릇(레 6:28).
30. 헤벨의 아들(대상7:32).
31. 셈의 손자요 아담의 아들(창10:23).

32.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에1:1).

<세로 푸는 열쇠>
1. 이제. 지금(삼상9:13).
2. 원숭이(대하9:21).
4. 고린도교회 신자. 에베소에 가니 바울이 반가워했다(고전

16:17).
5.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대상9:4).
6. 바사의 총독(스 5:3).
9.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쳤던 곳의 하나(민33:18).
11. 머리는 용, 꼬리는 뱀(고사성어).
13. 소바의 아들(대상7:36).
15. 사실을 적음. 또는 그 글(시77:11)
16. 포근하고 아늑한 집(잠27:8).
17. 마아가 사람의 아들(왕하25:23).
19. 올바른 길(대하27:6).
21. 바울의 제자였는데 세상으로 나감(딤후4:10).
22. 북한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였으면…(행27:38).
24. 아시아 일곱교회 중의 하나가 있던 곳(계3:4).
26. 그 땅에서 원래부터 살던 사람(출12:49).
27. 수델라의 아들(대상7:20).
29. 하나님과의 대화(창20:7).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47)

십자말 정답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상기온입니다. 우기임에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미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감자와 채소 농사가 수확을 하지 

못하고, 옥수수 농사도 흉년이 예

상된다고 합니다. 이미 주식인 옥

수수의 가격이 급등 했고, 수입하

고 있는 프리홀레스(팥)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단기선교의 계절입니

다. 7월에는 시카고 베들레헴교회

에서 오셔서 렌카마을교회에서 

의료선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

셨습니다. 약 800여명의 환자들

을 진료하셨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온 정성 다하여 세심하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요! 그리고 이어서 시카고 한미장

로교회에서 오셔서 다섯 마을을 

방문하여 거의 1,400명의 환자들

을 진료했습니다. 테구시갈파에

서 치과의사 선교사 Breandon이 

와서 두 주간을 섬겨주셨네요. 정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 

팀 모두 감탄을 하였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지금은 와

싱톤중앙장로교회 고등부(JG)와 

서울 사랑의교회 대학부 학생들

이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

다. 목요일(24일) 저녁에는 “깊은 

산속 작은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사랑의교회 팀과 중앙장로교회 

학생들 그리고 렌카마을교회 찬

양 팀과 겨자씨학교 학생들이 함

께 하여 아름다운 하모니의 은혜 

깊은 찬양 음악회였습니다. 

단기선교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도록 세

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직 교회가 없는 지역을 집중적으

로 사역을 하는데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그리고 의료선교를 

통하여 마을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요. 하나

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뿌려진 복

음의 씨앗들이 움이 트고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단기 선교팀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곤 합니다. 부끄럽기

도 하고요. 현장에 살면서 이곳 

아이들의 과거(전력/前歷)를 알

기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들

에게 무한한 사랑을 붓는 집사님

들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하나

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

하곤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

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선교

사의 가슴과 손이 하나님의 가슴

과 손이 되어야 함에도, 선교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셜록 홈즈와 같

이 탐정의 눈으로, 냉랭한 가슴으

로 변하는 모습에 저 자신도 놀라

곤 합니다. 은혜 넘치는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베들레헴교회에서 아자

꾸알파 “Passing the Blessing” 

사역으로 돼지들을 기증해주셨는

데 이제 세끼를 낳기 시작했습니

다. 아랫마을 빅토리아네 가족이 

8마리를 낳고, 놀만네 돼지는 4마

리를 낳았네요. 이제 줄줄이 풍성

한 새끼들을 낳을 예정입니다. 축

복을 전하는 사역(Passing the 

Blessing)으로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전 우리 집 개가 곤잘로 가정에 

분양한 암양을 두 마리나 죽이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토끼와 닭

들이 올들어 많은 번식을 하였습

니다. 감사하지요.

뿌에블로 비에호교회의 건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헌당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셀롬교회 목사관 공사가 시작과 

함께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27일) 오후 4시에 야마랑길라 교

회 건축을 위한 기공예배를 단기

선교 팀과 함께 드렸습니다. 후원

해주시는 서울장로교회(김재동 

목사)에 감사드립니다. 8월과 9월

에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과 7월 사역에 함께 하신 주

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

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

니다. 7, 8월도 하나님께 올려드

립니다. 기도로 동역해주시기 바

랍니다. 

 

기도 제목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

하여

2. 교회 사역

-중미 ACM(Alianza Cristiana 

y Misionera)와의 연합 사역을 위

하여

-아자꾸알파교회, 몽케카구아

교회, 에스페란자교회, 셀롬교회, 

뿌에불로 비에호교회, 까스타뇨

교회, 세이비타교회, 몬테베르데

교회의 성장과 새로운 지역에 교

회 개척 및 예배당 건축(Pueblo 

Viejo)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헌당하도록 

-교회 건축(야마랑길라, 리오

콜로라도) 및 건축 예정지를 위하

여

3. 학교 사역

-방과후학교 겨자씨학교 아자

꾸알파, 겨자씨학교 몽케카구아

를 위하여

-산페드로술라 푸엔테데 루즈 

학교를 위하여

- 정 규 학 교 인  C h r i s t i a n 

Bilingual School(기숙사학교) 시

작을 위하여

4. 목회자 훈련 및 미래 지도자 

양육

-목회자 훈련으로 현재 SEAN 

제 2권 과정 

-멕시코 유학: 2015년 8월에 

Olvin과 Joel을 멕시코 올네이션

신학교(후아레스, 이상원 선교사)

에 유학을 보낼 예정입니다. 모든 

입학절차와 필요한 것들이 채워

질 수 있도록

5. 강해설교학교: 많은 목회자

들이 훈련 받고 말씀 사역에 힘을 

얻도록, 강의 및 학교 운영에 필

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도록

6. 여름 단기선교팀(열린문장로

교회, 뉴욕선교교회)을 위하여 

7. 동역자들: 하나가 되어서 하

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

역을 할 수 있도록(Paz 목사님과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Myer 

형제, Dario 형제, Miriam 선생, 

Brenda 선생, Olvin 형제, 암부로

시오 형제, 디오니시오 형제).

장세균 선교사 드림

segyunjang@gmail.com

온두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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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카페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드라마처럼 전개한 최초의 장편소설
의도를 찾아가는 일주일간의 기막힌 기록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의 발자취를 문학적 상상력과 영적 교훈으로 새롭게 
써 내려간 책이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맺어지는 해피 스토리.
한 잔의 커피를 마시듯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으며 그 맛은 원두커피의 그것처럼 예수의 고귀한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달콤하면서도 쓴 여운이 남는 그런 글입니다.

이순철 지음 / 368면 / 13,000원

친절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유혹이 난무하는 혼란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묵회자와 평신도에게 건전한 요한계시록 
읽기를 제안한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쯤 품어봤을 
질문들을 목회자가 성도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서 
혼자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은일 지음 / 360면 / 13,000원

하늘나그네야곱

야곱은 주전 2006년에 태어나 147세를 살고 죽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저자는 야곱의 삶을 1인칭 야곱의 시점에서 이야기 식으로 풀어냈으며, 
성경에 숨어 있는 행간의 뜻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당시 정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각 장마다 덧말 정리를 통해 성경적 해석과 
역사적 배경과 상식을 설명하고 있어서 깊은 이해를 더한다.

최인철 지음 / 496면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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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

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

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13:4-7). 여기에 소개되는 성품은 곧 주님의 성품

을 말해줍니다. 

오스왈드 쳄버스는 그의 저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라는 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상관없는 경건

의 모양이나 경험은 다 거짓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필자는 사별 후에 홀로 있는 5년 동안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예수를 오래 믿고 열심

히 기도를 하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나 보다”라

고 생각해왔습니다. 홀로 서기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기

는 해도 성화를 이루는 데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일

찍이 사모사역을 위한 비전을 갖고 시작한 목회이었기에 

사모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누리던 사역이 남편과 함께 산

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

다. 그때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고 싶어요”하며 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모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목사와 

결혼을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계속해서 재혼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재혼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위에서도 이루어지기 위

해 내가 과부가 되었기로서니 무엇이 그렇게도 억울할까 

생각하며 다시금 주님께 재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 이제 홀로 살 수 있는 체

질로 바꾸어 주셔야 남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23년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사역하는데 익숙해져 있

는 몸이기에 이제는 새로 빚어주셔야 감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간곡히 부르짖는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은 7개월 

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확실

한 응답을 받고 나타났다고 하는 목사님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응답을 주셔야 한다고 했습

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힘들게 재헌신하며 혼자 살기로 

다짐한지 일 년도 채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무엇입니

까? 헷갈려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새 결단을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

하신 이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던 욥의 고백이 생각났습

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축복

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위에 올리

웠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마침내 이삭

은 제단위에 묶여 있던 밧줄에서 풀려나 제단에서 내려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5년간의 묶여있던 과부의 밧줄을 이제 풀어주신

다고 하시었습니다. 이 응답을 받자 눈물이 펑펑 쏟아지

기 시작하였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황당함의 눈물과 함

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5년 동

안 표현하지 못했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오는 눈물이

기도 하였습니다. 이 눈물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

이제 너의 앞길에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주리라 네가 가

는 길에 막혀 있는 우물들이 터지는 축복을 주리라”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과거

에 입었던 옷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며 주

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눅2:38 마리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 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리고 확실한 하나님

의 뜻으로 알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이는 서로 너무나 달랐습

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남편도 놀라고 저도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산전수

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으면 이런 것쯤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면서도 또 다시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고 아우성거리는 모습을 보면

서 낙심까지 되었습니다. 다시 알게 된 것은 5년 동안 혼

자 생활하면서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은 결코 내가 거룩해

져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

문임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였습니다. 

“남편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있는 그대

로를 보여주자” 하고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도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무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익숙하

지도 않은 말을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생활 및 종교 활동은 많이 해왔기에 익

숙하지만 생각보다 남편에게 용서를 비는 말은 잘하지 않

았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자세였고 

교만하였던가를 처절하게 느끼는 순간. 바울의 고백인 ‘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이 고백과는 

정반대로 ‘나는 날마다 사노라’였습니다. 

특히 남편 앞에는 한 번도 지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남

편을 핀잔하는 말을 열심히 하였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

다. 남편은 어떤 경우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용

서를 비는 말을 듣지 않고는 다음 일을 하지 않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눈을 딱 감고 입을 벌려 말을 하

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 

말에 남편의 응어리는 그냥 풀려나가며 오히려 우리 부

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잘하려고 애쓰며 긴장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며 받아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값이 비싼 이유는 많이 깎이었기 때문

입니다. 면이 많이 깎인 다이아몬드일수록 값이 더욱 비

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부딪치고 또 부딪치는 동

안 깎이고 또 깎이어서 이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

는 사모에게서는 빛이 납니다. 이런 사모와 함께 사역하

는 목회자는 행복합니다. 성도들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

복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9.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인격 가꾸기(2)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잘하려고 애쓰고 긴장하는 사이가 아니라 

실수와 허물 덮어주며 받아주는 부부돼야

www.chpress.net

     

시1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

사하여 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고

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

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는 감사의 찬양과 사랑의 고백

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셨

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 돼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

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환난 때에 

기도하였더니 응답해주셨기 때문입니다(6절). 할

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시18:1-6) 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

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은 환난 중에서 여

호와께 나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

을 베푸셨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제 완전히 죽었구나 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

러나 다윗은 사방팔방 길이 막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때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

니다. 정말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도 다

윗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생

길 때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환난 중에서 찬송

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6절

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아뢰다가”, 나중에는 “

더욱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더욱 확고한 믿음

이 생긴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시18:3-6)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

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

는 자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도

하면 할수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

신 하나님 무소 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환난속에서도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

과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 하반 “그 전에서 

들으셨다”는 것과 “그 앞에서 부르짖음이 들렸다”

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분께 드리는 기도를 지

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직

접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끈기있

게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

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외부환경이나 내부감정에 흔들리

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

니다. 그 전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시18:6-11)수

지금 눈앞에 어떠한 도움도 보이지 않고 좋은 

기분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그 때 필요한 것이 바

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깜깜할 때 흑암 중에 행

할 때 더욱 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사

50:10). 믿음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

행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제 7절부터 15

절을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데 기도하는 분들은 이러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적을 직접 체험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

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땅도 진동하

고 쇠창살을 끊고 옥문을 열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을 두렵게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시18:7-15)목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절“그 코에

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하

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다는 것을 동양적으로 

표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속에서

도 그분의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시면 가장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분의 눈동자를 해치를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

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려는 사람처럼 신속하게 온 힘을 다

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

수들을 파멸시킵니다, 지진과 폭풍이 일어납니

다. 정말 장엄하고 멋있는 장면입니다. 9절에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원

수들을 물리치십니다. 

금 기도하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시18:7-15)

다윗은 늘 힘이 돼주시는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깊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강림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성

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움직이고 하나님께

서 직접 내려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주목해야 할 것

은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는 심히 곤란한 상황에 처

해 있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역전돼

서 어느새 그의 원수들이 곤경에 빠지기 시작했습

니다. 10절을 보면 장엄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

다. “그룹”이란 하나님의 전차와도 같은 천사를 말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의 백성

들을 지키는 자들이요 성도들을 위해 일하는 천사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십니다. 바

람까지도 순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

들을 돕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

리로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기도하는 성도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시10-16)토

매일가정예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87%) 캐

톨릭 신자인 친구나 어떤 사람들

을 알고 지낸다. 2012년 인구센서

스에서 미국 성인들 중 22%가 캐

톨릭이기에 이 사실은 그리 놀라

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성인

들 중 32% 정도만이 자신들을 거

듭 났거나 복음적인 크리스천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데도, 70%의 미

국인들은 복음적인 크리스천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더욱 

놀라운 점이다.

반면에 인구 구성비에 있어, 전

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도 못하

는 무슬림들이나 불교인들 그리

고 힌두교인들을 알고 있다는 비

율은 상대적으로 많다. 많은 미국

인들이 무슬림들(38%), 불교인들

(23%) 그리고 힌두교인들(22%)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무신론자들이나 

유태인들 그리고 몰몬교인들은 역

시 각기 전체 인구비율에 있어 2% 

정도밖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유태인들(61%), 무신

론자들(59%) 그리고 몰몬교인들

(44%)을 알고 지내는 미국인들이 

많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바로 

인구의 지형적 분포 때문이다. 

서부 지역에는 몰몬교인들과 불

교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네바

다를 거점으로 몰몬교인들은 68%, 

그리고 불교도인들은 36%가 밀집

해서 거주하고 있다. 북동부에는 

거의 70% 정도에 육박하는 유태

인들이 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지내는 타종교인들은 많다는 것이 

퓨포럼의 분석이다.

따라서 설문 조사의 표본으로 제

시한 8개 종교인들에서, 미국인들

은 평균적으로 4개 정도의 서로 다

른 종교인들을 알고 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인들이 흑인들에 비

해서 조금 더 알고 있고(4 vs. 3),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 더 많고(5 vs. 3), 민

주, 공화당처럼 정당 차이에 따른 

편차는 없었다(4 vs. 4).

이번 설문에서 흥미로운 질문은 

바로 종교에 대한 선호도, 즉 정감

을 느끼는 마음 지수를 설정해 물

었다는 점이다. ‘정감 마음 지수’를 

0에서부터 100까지 설정하고 물

었는데, 이미 이러한 방법은 저명

한 사회학자인 데이빗 캠벨(David 

Campbell), 로버트 풑남(Robert 

Putnam)이 시행한 연구를 통해 쓰

여진 책(“American Grace”)에서 

드러난 결과와 동일하다.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정감이나 호감을 받는 종교

인들은 바로 유태인들(63), 캐톨릭

들(62%) 그리고 복음주의 크리스

천들(61)이었다. 

반면에, 무신론자들(41%)과 무

슬림들(40%)은 가장 비호감적인 

종교인들로 드러났고, 불교도들

(53%), 힌두교인들(50%), 그리고 

몰몬교인들(48%)은 중간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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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말씀 붙잡고 임기 시작

인/터/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신임회장 

전희수 목사(뉴욕 기쁨과영광교회 담임) 

퓨리서치, 미국인들이 알고 지내는 타종교인들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국인들이 정감 느끼는 종교인 순위
유태인, 캐톨릭, 복음주의 크리스천...

‘Melting Pot(멜팅팟)’ 이란 인종 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 동

화되는 현상이나 장소를 의미하며, 인종의 용광로’라고도 불린다. 흔히 

미국과 같이 이민사회로 구성돼 다문화를 사는 현실을 설명하는데 사용

되는 용어이다. 즉, 이민자들의 출신국 문화와 특징들이 용광로에서 기

존 본국의 특성과 함께 녹아 새로운 국가적인 ‘합금’이 돼 나온다는 것이

다. 따라서 미국의 다양한 종교구성으로 볼 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

신들과 다른 종교인들을 알고 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퓨포럼은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실제로 미국인들이 얼마나 개인적으

로 다른 종교인들을 알고 지내고 있는 지를 설문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How many people of different faiths do you know?)

-여성목회자협의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하며 취임소

감을 말씀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미주한인여성

목회자협의회를 이곳 미국 땅에 

세워 주시고 지난 5회기까지 인도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지난 5회기

동안 본 협의회를 위해 수고해주

신 초대회장 김금옥 목사님과 직

전회장 이미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귀한 소

명을 맡겨주신 회원 한분 한분께

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바

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취임예배에 

참석해주신 교계의 모든 목사님들

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

다.

-회장으로서 임기 동안 계획하

신 것이 있다면?

제6회기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에스더 4장 14절인 “이때를 위함

이 아니냐”의 말씀을 붙잡었습니

다. 에스더는 그녀가 왕후가 된 것

은 “이때” 즉 민족의 위기의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

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깨달았습니

다. 그리하여, 두려움 가운데 하나

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여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음

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에 속한 목사님 한

분 한분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

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

니다. 사실 여성목회자들이 여기

까지 오는 길은 연단과 훈련의 길

이였을 것이고 그 길은 지금도 계

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

단과 훈련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

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비장의 무

기인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

다.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 금

식하며 기도하므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위기의 때를 회복의 때로 변

화시킨 것처럼 본 협의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이때‘ 기도

하며 영성을 회복하여 모든 사역

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6회

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소

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월 정기적으로 기도회

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재

하시는 합심기도를 통하여 아주사

에 땅을 진동시킨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웨일즈에 작은 자

를 통하여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

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 영성

이 회복되어 더 나은 비전을 갖고 

자신감 있는 여성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

재력을 지닌 여성목회자들을 세워

주며 성령으로 하나된 연합의 힘

으로 회원 상호간의 교제와 목회 

정보교환, 더 나아가 사회와 교계

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주

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여성목회자들이 모여 

이취임예배 때 처음으로 샬렘찬양

단을 선보였습니다. 

또 6회기의 새로운 행사로 ‘성탄

축하 이웃사랑 찬양축제’를 계획

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통해 어려

움과 고통당하는 여성목회자들과 

여성들을 찾아 위로하며 도움의 

손길을 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목

회자 자질향상과 개발에 노력하는 

협의회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있다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

을 찾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땅에 실

현하는데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

들을 택하여 쓰십니다. 믿음의 조

상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출애굽

을 인도한 모세가 그랬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에스

더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크리스

천들은 그 길을 걸어왔고 또 달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특별히 여

성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때는 성령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전쟁

과 기근과 지진 등 온갖 자연재해,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시대, 영성

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때에 저

희 협의회 여성목회자로 세워주신 

선한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

된 연합의 힘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

임 받는 모든 여성목회자들이 되

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남성

목회자들과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

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

라는 바입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주 한인교계 여성목사가 증가함에 따라 뉴욕교

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가 제6회기를 맞으며 지난달 21일 전희수 목사가 

새 회장을 취임했다. 전희수 목사(뉴욕기쁨과영광

교회 담임)는 취임사를 통해 “이때”에 “기도”를 통

해 여성목회자협의회를 이끌고 나가겠다며, 여성목

사합창단(샬렘찬양단, 지휘 김수경 목사) 창단 및 

성탄찬양음악제 등 구체적인 실행안도 제시했다. 

남성목사와 대비해 여성목사의 역할분담도 기대되

고 있는 이 시기에 여성목회자협의회의 비전을 들

어본다. 다음은 전희수 목사와의 일문일답.[편집

자]

회원 상호간 교제와 정보교환...잠재력 개발에도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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